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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작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임이 자유롭지 않은 이 시기에 청소년·청년 사목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청년 사목에 대한 위기는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차츰 쌓여온 문제들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 교구의 「청소년·청년 사목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대안과 해결의 방법에 기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60년이 넘는 「청소년·청년 사목 역사」를 정리하면서 빠진 내용도 있을 것이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보충하고 수정해야 할 내용도 있을 것이기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구의 「청소년·청년 사목 역사」를 공유하는 것은 청소년·청년 사목에 대한 인식 전환의 시작입니다. 이 역사 정리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지난날의 일들을 정리하고 공유함으로써 앞으로의 비전과 대안을 함께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교목 발령을 받고도 연혁 정리에 도움을 주신 김문경 신부님, 박상범 신부님 그리고 정지윤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체적인 개요를 제시하신 윤정현 신부님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해주신 송승국 신부님, 조재문 신부님 그리고 김 철 토마스 선생님, 이창수 본시아노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리와 편집에 수고하신 청소년사목국의 수녀님과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청소년·청년의 해』를 기약하며, 모두 함께 이 역사를 완성해 갑시다.
 
2020년 9월 1일 
천주교 부산교구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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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구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 수]
(단위 : 명, %)
	년도	인구	신자	교사	학생	인구 대비
신자 수
	신자 대비
 교사 수
	신자 대비 학생 수
	1970	2,604,055	75,477	179	6,482	3%	0.24%	9%
	1971	3,096,358	71,062	201	6,997	2%	0.28%	10%
	1972	2,696,282	70,170	213	8,497	3%	0.30%	12%
	1973	2,781,542	86,137	216	5,857	3%	0.25%	7%
	1974	2,852,086	94,278	250	6,055	3%	0.27%	6%
	1975	3,114,861	94,504	248	6,486	3%	0.26%	7%
	1976	3,279,396	100,784	276	7,530	3%	0.27%	7%
	1977	3,530,972	107,629	321	8,246	3%	0.30%	8%
	1978	3,564,616	114,382	337	8,634	3%	0.29%	8%
	1979	3,776,180	121,409	432	11,004	3%	0.36%	9%
	1980	3,931,206	130,593	482	12,174	3%	0.37%	9%
	1981	4,176,900	140,800	529	13,733	3%	0.38%	10%
	1982	4,219,742	153,670	587	15,171	4%	0.38%	10%
	1983	4,501,233	165,201	667	16,000	4%	0.40%	10%
	1984	4,579,678	180,548	725	17,341	4%	0.40%	10%
	1985	4,485,174	197,513	788	17,490	4%	0.40%	9%
	1986	4,725,523	213,663	880	18,262	5%	0.41%	9%
	1987	4,845,251	229,102	931	19,413	5%	0.41%	8%
	1988	4,941,780	242,121	1,073	20,213	5%	0.44%	8%
	1989	4,994,626	256,722	1,126	21,707	5%	0.44%	8%
	1990	5,087,481	269,333	1,178	24,091	5%	0.44%	9%
	1991	5,055,316	283,190	1,291	23,459	6%	0.46%	8%
	1992	5,236,993	295,069	1,324	22,997	6%	0.45%	8%
	1993	5,350,686	306,911	1,374	24,437	6%	0.45%	8%
	1994	5,321,246	314,192	1,349	26,308	6%	0.43%	8%
	1995	5,402,532	322,595	1,328	23,614	6%	0.41%	7%
	1996	5,431,418	329,256	1,322	21,886	6%	0.40%	7%
	1997	5,445,682	335,560	1,429	23,030	6%	0.43%	7%
	1998	5,436,475	346,049	1,518	24,714	6%	0.44%	7%
	1999	5,415,446	357,593	1,556	23,897	7%	0.44%	7%
	2000	5,368,563	368,436	1,471	22,643	7%	0.40%	6%
	2001	5,370,679	375,098	1,453	22,494	7%	0.39%	6%
	2002	5,449,037	374,532	1,513	22,044	7%	0.40%	6%
	2003	5,437,906	379,030	1,444	19,342	7%	0.38%	5%
	2004	5,455,164	385,331	1,415	19,542	7%	0.37%	5%
	2005	5,456,348	392,956	1,477	20,431	7%	0.38%	5%
	2006	5,446,653	399,249	1,482	18,742	7%	0.37%	5%
	2007	5,443,876	404,735	1,398	17,652	7%	0.35%	4%
	2008	5,454,710	409,587	1,338	15,561	8%	0.33%	4%
	2009	5,538,219	415,157	1,401	12,676	7%	0.34%	3%
	2010	5,553,890	419,431	1,323	12,468	8%	0.32%	3%
	2011	5,560,701	422,012	1,299	11,965	8%	0.31%	3%
	2012	5,601,959	428,118	1,352	11,151	8%	0.32%	3%
	2013	5,568,459	433,402	1,280	10,373	8%	0.30%	2%
	2014	5,617,267	442,392	1,223	9,716	8%	0.28%	2%
	2015	5,676,016	447,563	1,333	10,608	8%	0.30%	2%
	2016	5,638,102	451,508	1,245	9,081	8%	0.28%	2%
	2017	5,613,436	454,890	1,478	9,278	8%	0.32%	2%
	2018	5,585,853	457,622	1,161	8,748	8%	0.25%	2%
	2019	5,562,110	460,003	1,147	8,673	8%	0.25%	2%

※ 인구 수 및 신자 수 : 부산·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관할(김해 일부, 밀양 일부 제외)에 해당

1. 부산교구 청소년·청년 사목의 역사

가. 부산교구 청소년·청년 사목 연혁    
윤정현 F.하비에르 신부 청소년사목국 국장
1957년 1월 21일에 대구교구에서 부산 대목구가 분리되었고, 그해 2월 3일에 초대 교구장 최재선(요한) 신부가 임명되면서, 5월 30일에는 주교의 성성식이 거행되었다. 
이미 본당에서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목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단체가 설립된 것은 1957년 5월 18일의 <부산대학교 가톨릭 학생회>가 최초라고 볼 수 있고, 이듬해 1958년 9월 26일에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61년 10월 27일에 <부산교구 고등부 연합회>가 대학생 연합회로부터 분리하여 설립되었다. 
1974년 3월 3일에 주교좌 중앙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위원회>가 발족하였는데, “교리교육 학습 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교사 자신의 신앙생활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교구에 요청”하였고, 이는 <부산교구 주일학교 교사연합회>의 모체가 된다. 같은 해 6월 15일에는 10개 본당 청년들이 모여 <부산교구 청년연합회>가 설립되었다.
1982년부터 1984년까지 부산교구는 ‘교구공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제1회기(1982)에서는 <종교교육 분과위원회>의 <소분과(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위원회>에서 교재의 필요성과 고등부 쎌(CELL)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회기(1983)에서는 ‘교구공의회’의 결정사항으로 <교육국>이 창설되었는데, “교리교육 위원회, 교재위원회, 교리교사 양성소, 초·중·고 교사연합회 등을 산하에 두고, 교리교육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기로 하고, “주일학교 교재 편집과 발간, 초·중·고 주보 발간”을 주요업무로 삼았다. 그해 8월 26일에는 의안 『주일학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으며, 제3총회(1983. 10. 3.)에서는 <종교분과 위원회>의 『주일학교』에 관한 심의가 있었다. 1984년에는 <주일학교 교재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교구공의회’의 문헌인 『주일학교』가 공포되었다.
1990년 1월 14일에는 <중고등부 교사연합회>가 설립되었고, 중·고등부 주보인 『푸른나무』를 그해 3월부터 발간하면서 <푸른나무 기자단>도 운영하였지만, 2004년 12월 26일에 폐간되었다. 1993년 7월 11일에 <주일학교 연구위원회>가 발족하여 「주일학교 교육 제안제도 공모」가 2000년까지 유지되었다.
1998년 9월 1일에는 청년사목의 중대성으로 인해 <교육국> 산하 <청년사목부>를 설립하였지만, 2000년 1월 1일에는 <교육국>이 <청소년사목국>으로 개명되면서 <청년사목부>를 흡수한다. 1999년 1월 18일에는 <재단법인 부산가톨릭청소년회>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2004년 11월에는 <청소년사목국>이 교구청에서 <푸른나무교육관>으로 이전한다.
“청소년·청년 사목 연혁”은 먼저 단체의 설립을 제시한다. 1958년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1961년 <부산교구 고등부 연합회>, 1974년 <부산교구 청년연합회>, 그리고 같은 해에 설립된 <부산교구 주일학교 교사연합회>는 1990년에 <중고등부 교사연합회>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사목적 필요성에 의하여 설립되었지만, 교구 전반적인 사목 체계를 이루지 못하는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교구 차원에서 청소년·청년 사목의 필요성은 ‘교구공의회’(1982-1984)를 통하여 제기되고, ‘교구공의회’의 결정사항으로 1983년에 <교육국>이 설립되면서 청소년·청년 사목을 위한 단체가 <교육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볼 수 있다. 1999년의 <재단법인 부산가톨릭청소년회>의 설립과 2000년의 <교육국>에서 <청소년사목국>으로 개명, 그리고 2004년에 교구청에 머물던 <청소년사목국>이 <푸른나무교육관>으로 이전함은 교구가 청소년·청년 사목 체계를 위해 조직화와 구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부산교구 청소년·청년 사목의 흐름
 
부산교구 청소년·청년 사목은 복음선포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청소년·청년 사목은 복음선포의 내용을 시대와 세대에 적합한 교리교육의 맥락 안에서, 또 문화적 맥락 안에서 적용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시대와 세대를 앞서가는 방법을 적용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앞서가는 시대와 세대를 뒤따라가기만 하였고, 심지어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청년 사목의 흐름을 정리하려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청년 사목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부산교구 청소년·청년 사목의 시대 구분은 교구창설과 더불어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이하 부가대연)와 <부산교구 고등학생 연합회>(이하 부가고연)가 처음으로 설립되고 활동한 1957-1974년까지의 시기를 “여명기”라 표현한다.
이 시기에 이어서 보다 세분된 청소년·청년 재단체인 <부산교구 청년연합회>(이하 청년연합회)와 <부산교구 교리교사연합회>(이하 교사연합회)가 설립되고 활동한 1974-1982년까지의 시기를 “도약기”라 표현한다. 
‘교구공의회’가 열린 1982년부터 그 실행과 결실을 보게 되는 1998년까지를 “발전기”라 표현한다. 이 시기에는 교리교육의 내용과 그에 따른 활동 그리고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분위기까지 모두 청소년·청년 사목이 활성화되는 시기였다. 
이전의 모든 노력이 1998년 이후로 꽃피우므로 1998-2006년까지의 시기를 청소년·청년 사목의 “전성기”로 규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IMF, 세기말의 시대적 현상, 세속주의를 따르는 신앙인, 그 결과 사교육의 광풍에 밀려 신앙을 뒷순위로 떠밀려가게 만든 시대적 상황으로 청소년·청년 사목은 정점을 찍고 위기로 떨어진다. 
2006-2014년의 시기는 준비되지 않은 지구중심의 청소년·청년 사목, 그리고 88만원 세대의 출현에 따른 복음의 매력이 반감되어, 모두가 청소년·청년 사목에 우려와 심각한 고민을 표명하는 오늘을 “쇠퇴기”라고 표현한다..
2015년에서 202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청년 사목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기를 “침체기”라고 부른다.
	【표 1-1】청소년·청년 사목의 시대 구분
	여명기	도약기	발전기	전성기	쇠퇴기	침체기
	1957-1974	1974-1982	1982-1998	1998-2006	2006-2014	2015-2020

 
 

(1) 여명기 (1957-1974)
 
 
“여명기”는 학원(대학교, 고등학교)을 중심으로 복음화 활동을 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역할이 중요하다. 1957년 5월 17일에 이미 <부산대학교 가톨릭 학생회>가 출범하였고, 그 후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1958. 9. 26.)가 설립된다. 1958년에 실시된 [제1차 교리경시대회]나 1959년의 [제1회 학생교리암송 경시대회]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한 행사로 여겨지는데, 1961년에 대학부로부터 <부산교구 고등부 연합회>(1961. 10. 27.)가 떨어져 나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은 1967년까지 [부산 학생연합회 지역대회](1967. 1. 13) 까지로 여겨진다. 이후 [고등부 학생회 지역대회]가 1967-1975년까지 이어진다.
특별히 [부산 가톨릭 대학생 지역대회]는 1966-1982년까지 이어졌는데, 당일 일정의 연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숙박 피정의 형식으로 변화된다. 그런데 연속되는 이 대회에서는 신학 강의가 이어졌다. 사회학적으로 산업화 세대로서 노년기에 접어든 이 시기의 대학생은 지식인일 뿐 아니라 담론을 생산하는 언론을 움직이는 역할을 맡았다. “『동아일보』, 『사상계』, 『청맥』 등의 주요 매체를 통해 대학사회에서 생산되던 담론들이 적극적으로 조명되고 또 전해짐에 따라 이른바 『대학의 소리』는 더 많은 독자에게 뻗어 나가게 된다.”1 [Summer Camp](1972)나 [등반대회](1973) 같은 감초와도 같은 행사들이 없지 않았지만, 대학생이라는 특정한 집단에 신학 강좌라는 엘리트 교육이 가능하였다. 또한, 1973년부터는 단위 학생회의 활동 방향을 잡고,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대학생 연합회 순회 미사]도 실시되었다. 이처럼 “여명기”의 활동은 대학생들의 활동으로 채워진다.
<고등부 학생회>는 1968년부터 [고등부 지도자 강습회]를 실시하였는데, 오늘날 [리더십 트레이닝]으로 연결된다. 이 시기에 학생회 활동 방향을 위한 [심포지엄], [묵상순례], [예술제], [배구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 <부가고연>의 초석을 마련한다.
<부가대연>이나 <부가고연>은 단체의 강화를 위한 교육과 행사뿐만 아니라 정기총회 등을 통하여 조직을 강화하였다. 특별히 이 단체들의 선배들이 주축이 되어 <대학 동창회>(1973)나 <고등부 연합회>(1974, <부가고연>)를 조직하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이다.
 

(2) 도약기 (1974-1982)
 
 
“도약기”에는 본당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청년 사목에 관련된 단체들이 설립된다. 이미 1965년에 [전국 교리교사 1회 강습회]가 실시되었지만, 그 이후로 마땅한 모임이 없다가, “교리교육 학습 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교사 자신의 신앙생활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교구에 요청”하여 <주일학교 교사위원회>가 설립(1974. 3. 3.)되었고, 이는 <교사연합회>의 모태가 된다. <교사연합회>는 아동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위원회 설립 직후 [월교육]이 실시되었고(1974. 3. 31.), 교육의 주제는 매우 신학적이고 실천적이었다. 
아울러 [하기 수련회], [동계연수], [여름학교를 위한 연수], [산간학교 지도자 연수], [성지순례연수], [성탄준비연수]로 세분되었으며,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월교육]은 1998년까지 지속한다.
이미 1972년에 ‘만 25-40세’를 대상으로 하는 가칭 <가톨릭 연합청년회> 모임이 있었고, 1974년에는 <부산교구 청년엽합회>(1974. 6. 15.)가 전포성당과 10개의 본당 청년들이 모여 설립된다. [배구대회], [봉사활동], [등반대회], [종합예술제] 등의 행사를 하였으며, 특별히 [사랑의 축제](1977-1985)는 나환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행사를 치렀다. [배구대회](1975-1989)나 [교구장기 쟁탈 종합 체육대회]처럼 청년들의 체육활동이 강하게 요구되었지만, 1978년 이후에는 신앙심 양성에 주력하여 [젊은이를 위한 사상 강좌](1978), [강연회](1980)에 주력한다.
<대학생 연합회>는 1975년 <대학생 연합회 협의회>로 변경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부가대연>에서는 [사상강좌], [교양강좌], [신학강좌]가 1980년까지 지속해서 펼쳐졌으며, 주 1회 [대학생 미사](1976-1980)가 봉헌되기도 했다. [대학생을 위한 성서모임]이 1977년에 시작되었으며, [캐롤 강습회](1979)나 [성모의 밤](1979)이 당해만 실시되었다.
“도약기”에 가장 주목을 받는 단체는 <부가고연>이다. 1976년 [Pax Romana] 운동을 보급하여, Cell 활동을 전개하였고, ‘팝성가제’라 불리는 [제1회 성가 및 Folk song 경연대회](1974)를 가야성당을 중심으로 시행하였고, 1975년부터는 [팝성가 강습회]가 매달 진행되었다. 당시 학생의 상황은 “국가봉사와 같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입시경쟁에서 승리하기만을 요구하는 강압적인 교육 방식은 학교 당국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과 불만을 초래”2하기만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팝성가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성교제의 순간이 열리고, 억압적인 상황을 돌파하는 계기가 되는 매우 파격적이고 앞서가는 일이었다. [예술제]나 [체육대회]는 고등학생들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행사들이었고, [피정]이나 [성서특강], 그리고 Cell 활동을 통하여 <부가고연>은 탄탄해져 갔다. 특별히 1981년 <부가고연> 20주년 행사에서는 121개 Cell의 2,000여 명이 함께 했다.
1977년 교구장 사목방침에서 이갑수(가브리엘) 주교는 「신앙생활의 쇄신 운동」을 표명하였는데, “주일학교에는 교사교육 강화, 주일학교 참석 독려, 교사 지도 강화를 주문하였고, 고등부 Cell에는 지도교사 강화, Cell 교본 간행, 트레이닝 강화를, 그리고 대학생에는 지구별 성서 교리 강화, 대학생 교리반 활성화, 성지 순례 및 피정 확대를 요구하였다.” 
1979년에는 <교구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주최로 [제1회 교리경시대회]가 펼쳐졌는데,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대학생 포함)가 대상이 되어 교리교재 중심의 50문항(객관 40항, 주관 10항)이 출제되었다. [교리경시대회]는 이미 1958년부터 대학과 고등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1979년에는 청소년·청년 사목의 대상에게 적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형식은 다를지라도 [교리잔치]로 바뀌어 2000년까지 유지된다.
끝으로 1980년 8월 17일에는 『어린이 주보』가 창간되었는데, 교리, 강론, 성경공부, 예수님의 만화 일대기의 내용이 4면으로 구성된다. 특별히 2020년에는『어린이 주보』창간 40주년이 된다. 
 

(3) 발전기 (1982-1998)
 
 
“발전기”에는 쇄신과 성장의 바람이 교회 공동체에 작용하였고, 이는 “전성기”를 맞을 ‘교구공의회’(1982-1985)로 향한다. 제1회기가 진행된 1982년에는 ‘교구공의회’의 <종교교육 분과위원회> 산하 <소분과위원회>가 주일학교를 진단하고 방향 설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통일된 교리교재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미 1977년 3월 26일 [교리교사 연수] 중 교구장 이갑수(가브리엘) 주교는 “교리교재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해 달라”고 교리교사들에게 당부하였다. 
‘교구공의회’가 열리던 1982년 즈음에는 초등부의 경우 독일의 교리교과서를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하였고, 중·고등부의 경우에는 통일된 교리교재가 없었고, 청소년을 이끄는 교사의 자질 또한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원교구 공리도 신부가 엮은 교리서를 통일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Cell이 “개인의 성화 · 학원의 그리스도화 · 사도직 수행”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으나, 교리교육인지 복음선교활동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진학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종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동기 유발이 감퇴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1983년에는 ‘교구공의회’의 결정사항으로 <교육국>이 설립되었는데, <교리교육위원회>, <교재위원회>, <초·중·고 교사연합회> 등을 산하에 두고, 교리교육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주일학교 교재 편집과 발간, 초·중·고 주보 발간을 주요업무로 삼는다. 
이듬해 1984년에는 신부와 수녀 그리고 학교 교사와 대학생으로 구성된 <주일학교 교재편찬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위원들의 수와 면모에서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1985년에 교구 차원의 초등부 교리교재가 출간되었고, 1987년에는 중등부 교리서 『학생교리』가 발간되었다. 이후 1990년 <새 교재 편찬위원회>가 설립되어 1992년에 새 교재가 발간되었으며 1995년에는 새 교재 수정판이 나왔다. “발전기”의 마지막인 1997년에는 교리교재 전면개정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시대에 맞는 교리교육을 위한 교재 연구를 하였다. 이렇듯 세기말까지 부산교구 교리교재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한 것이었는데, 이는 ‘교구공의회’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가) 부가고연
 
 
이 시기에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인 단체가 <부가고연>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별다른 변동이 없이 꾸준함을 지녔기 때문이다. 1982년 [신앙대회]를 시작으로 [백일장](1984-1988)이 개최되었으며, [팝성가제]는 1990년부터 [고등부 성가제]로 명칭을 바꾸면서 [체육대회]와 함께 <부가고연>의 대표행사(signature)가 되어간다. 지구별로 Cell 회합을 위한 [성경공부]가 매주 지구별로 시행되었으며, 본당이나 지구의 [여름산간학교]나 [동계피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성장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1990년에 시작된 [고3피정](1990-현재)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학생들의 신앙의 방향을 설정해 주었다. [성모의 밤](1984)이나 [순결교육](1993-1994) 그리고 [도보성지순례]는 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단타 행사로 머물게 된다.
<부가대연>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 이르러 학원의 복음화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1996년에 개최된 [학교Cell 체육대회]는 와해되는 학교Cell을 유지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이해된다.
 
(나) 부가대연
 
 
1982년에는 단위대 학생회 지도 신부를 선임하여 더욱 활발한 학생회 활동을 지원하였다. 1982년 [신앙대회]를 시작으로 [강연회](1988), [신학연구팀](1992), [신앙 강좌](1993)가 열려 젊은 신앙인 양성에 주력하였다. 그 당시의 대학문화를 부가대연도 흡수하였는데, [대학생연수회](1982)는 한동안 [농활](1989-1996) 으로 대체되었고, [성가경연대회](1983), [문화제](1986), [대동제](1992) 등 축제의 문화를 가톨릭 학생회도 이어갔으며, 1987년에 발간된 『대학생을 위한 교재』는 1995년 『학교 안의 작은 교회』로 재발간 된다.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대학교육이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교육이 되면서, 지성인의 양성이나 학원 복음화는 실질적인 위기를 겪게 되는 것 같다. [MT](1990)가 부가대연 안에도 시행되었고, 단위대나 대학생을 위한 미사는 [청년학생미사](1991)로 통합되는데, 어쩌면 이것이 <부가대연>의 위기의 신호일지도 모른다.
 
(다) 청년연합회
 
이 시기에 청년연합회는 다양하고도 많은 행사를 했다. 1982년 [신앙대회]를 시작으로 [교양강좌]와 [신앙 강좌](1985), [평화학교](1989-1993), [월교육](1991), [초청강연회](1994), [젊은이 신앙학교](1994-1995)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계수련회 프로그램 연수](1995-2002)가 실시되었다. 또한, 청년교재인『나팔소리』나 『우리문화』(1996)는 장수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초기 <청년연합회>의 [봉사활동]은 [하계피정]이나 [사순피정](1993)과 [젊은이피정](1994)으로 연결된다. 90년대를 넘어오면서 [교구장배 청년 놀이](1990)나 [청년축제 한마당](1990-1996) 등 축제 형식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386세대의 마지막은 이미 대학에서 성행하던 민중공연(<터목>(1991), [극단 산맥 초청공연](1993))과 [풍물강습](1992-1994)을 진행하였고, 특별히 1996년의 [제3회 젊은이 신앙학교]에서는 『한국전쟁』, 『북한』, 『정교분리』, 『70년대의 교회』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1994년 5월 9일에는 [울산지구 젊은이 소공동체 출범 미사]가 봉헌되면서, 울산지역의 청년 연합회의 모태가 된다. 또한, 1995년에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WYD)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청년연합회>의 다양하고도 많은 교육과 행사는 성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일관되지 않은 교육과 행사는 청년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청년을 모으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모이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설정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러하기에 본당에서도 청년은 자신의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본당 행사에 협조하는 단체로 여겨졌다. 이 시기에 본당에서는 <주일학교 교사회>에 비해 <청년회>는 찬밥 대우를 받았고, 교사회와 청년회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라) 교사연합회
 
 
<교육국>의 설립에 힘입어, 1983년 [교사의 날]이 시작되고, 1987년에는 근속자 시상이 이어진다. 1974년에 시작된 [월교육]은 1997년까지 지속하였고, 1984년부터 시작된 [새 교사연수]는 1988년부터 [단기교사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진행되었다. 1977년에 시작된 [산간학교연수]나 [여름학교연수]는 1995년까지 이어졌으며, 1976년에 시작된 [동계연수]는 [성탄연수](1982-1993)나 [겨울신앙학교연수](1994)로 명칭을 바꾸면서 시행되었다. 또한, 1977년부터 시작된 [레크리에이션연수]는 90년대 후반까지 지속하였고, 단기로 끝난 [성교육지도자 연수](1992-1993)나 [전례 담당 연수](1993)도 있었다. 
교리교사는 교육뿐만 아니라 본당의 재정과 행정의 업무에도 관련되어 있었는데, 1987년에 『주일학교 행정통일안』이 배포되어, 각 본당의 주일학교 운영을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주일학교 교사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1982년 587명의 교리교사는 1998년에는 1,518명이 되어 1,000명가량의 교사가 증가한다. 이러한 교리교사의 증가세 안에서 1974년에 초등부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교사연합회>에서 1990년에 <중고등부 교사연합회>가 설립된다. 
“발전기”에는 주일학교가 호황이었다. 학생도 많았고,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교리교사도 많았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주일학교가 잘 된다고 예측할 수 없었기에, 「주일학교 교육 제안 공모」(1993-1996)를 제안받았는데, 그 결과를 알 수는 없다.
	【표 1-2】”발전기”(1982-1998)의 주일학교 학생·교사 인원
	 
	1982년	1988년	1992년	1998년
	학생(단위 : 명)	15,171	20,213	22,997	24,714
	교사(단위 : 명)	587	1,073	1,324	1,518

 

(4) 전성기(1998-2006)
 
이 시기에는 <교육국>이 관장하는 모든 단체가 연간 행사의 틀을 유지하였고, 또한 교구 차원에서 <재단법인 부산가톨릭청소년회>의 설립(1999. 1. 8.)과 <푸른나무교육관> 개관(2004. 11. 23) 등 청소년·청년 사목에 투자와 활력을 불어넣은 시기였다. 
특별히 2000년 대희년을 맞아 [교리교사들의 대희년 행사](2000.05.21.), [청소년 대희년 축제](2000.07.)와 [청년들의 대희년 축제](2000. 10. 15.) 을 통하여 대희년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하였다. 준비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지만, 빛나는 시기는 반짝하고 오래 지속하지는 못하였다.
 
(가) 부가고연
 
 
1997년부터 시행된 <Cell 모둠>은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행되었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하다가, 2002년부터 교구 행사로 전환된다. 1998-1999년에는 [지구모둠캠프]를 통해 지구별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부가고연의 대표행사였던 [고등부 성가제]는 2003년부터 중학생의 참여자격을 부여하면서 [청소년 성가제]로 명칭을 바꾸었고, 1990년 3월부터 발간된 중고등부 주보 『푸른나무』는 2004년 12월 26일 폐간된다.
IMF를 거치면서 학교 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열풍이 불었고,3 이는 교회 생활에도 반영된다. 이러한 위기를 인지하면서 [학교 Cell 지도교사 교육] (2001. 2. 18.), 신부와 수녀를 대상으로 하는 [Cell 지구 지도자 모임](2003-2004)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나 대책 마련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고, 부가고연은 축소·병합 등을 거쳐 쇠퇴기로 접어든다.
 
(나) 부가대연
 
 
1995년 대학생을 위한 교재 『학교 안의 작은 교회』발간 이후, 주목할 만한 활동을 보이지 않는다. IMF를 거치면서 학원의 복음화라는 기치는 각자의 삶의 문제로 옮겨가는 듯하다. 각 교구의 대학생 연합회가 모여 2002년 [전국 가톨릭 대학생 여름대회]가 개최되었다.
 
(다) 청년연합회
 
 
이 시기에 가장 성장을 많이 한 단체가 <청년연합회>이다. 먼저 <교육국> 산하 <청년사목부>가 신설되었고(1998. 9. 1.) 청년사목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펼친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8차에 이르는 [청년복음화학교]가 진행되었고, 젊은이들의 축제인 [FIAT]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청년성가제]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되었다. 2003-2004년에는 [청년전례학교]가 열렸으며, 일회성으로는 [여름 수련회 연수](2002), [테마 캠프](2002), [본당 청년 회합 자료 교육](2003. 5. 28.-29), [대학·청년 도보성지순례](2004. 8. 9.)가 있었다. 특별히 2003년에는 [울산지역 청년회 출범미사](2003. 6. 22.)가 열렸는데, 이는 청년사목의 활성화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라) 교사연합회
 
 
기존의 연수나 피정이 그대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1998년부터 [월교육]은 부산과 울산으로 나누어 총 4차 교육으로 축소되었으며, 특별히 [가톨릭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과정](2002. 6. 23.)이 개설되었지만, 단기 행사로 끝난다. 2004년에 접어들어 총 4차인 교사교육이 1차나 2차로 진행되는 [샘터]로 축소된다. 
	【표 1-3】”전성기”(1998-2006)의 주일학교 학생·교사 인원
	 
	1998년	2001년	2004년	2006년
	학생(단위 : 명)	24,714	22,494	19,542	18,742
	교사(단위 : 명)	1,518	1,453	1,415	1,482

 

(5) 쇠퇴기 (2006-2014)
 
이 시기에 청소년·청년 사목의 점진적인 쇠퇴가 일어난다. 세속주의를 따르는 외부적 환경도 있겠지만, 신앙보다는 공부나 자기 일이 앞서도록 신앙교육을 하지 못한 내부적 환경도 따른다. 무엇보다도 교육과 모임과 행사를 축소한 사목적 판단이 청소년·청년 사목의 쇠퇴를 이끌었다.
이 시기에는 ‘교구설정 50주년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중고등부 지구 담당 사제 연수]가 실시되었고, 2007년 [청소년 신앙축제](2007. 8. 17.)를 위한 교재인 『꿈(Cum)』이 한시적으로 발간되었으나, 지금까지 계속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교구설정 50주년의 일환’으로 [어린이 성경잔치](2007. 9. 16.)가 열렸고,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간행된 초등부 새 교재『말씀씨앗』은 2011년 간행을 끝으로 더는 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성가집『푸른나무』(2007. 11. 24.)가 제작되어 출간되었다.
특별히 2010년에는 청소년 신앙축제의 방법이 “교구차원의 축제는 3년마다 실시, 그 사이 2년간은 지구별로 성가제를 실시”한다고 명기하면서, 축제의 축소가 전반적인 사목 환경에 후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06년의 《부산교구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2006. 4. 7.)는 청소년 사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2014년부터는 고등부 재교육의 하나로 [리더십 트레이닝 후속교육]을 실시하였다.
 
(가) 부가고연
 
 
[리더십 트레이닝], [정기총회], [성가제]의 연간계획으로 진행되었고, 2010년 [청소년 신앙축제]의 방법이 변경되면서 교구 내 청소년이 다 함께 모일 기회가 사라졌다. 아울러 준비되지 않은 지구 중심의 행사는 결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2006년에 조사된 《Cell 및 학생회의 재등록 협조》(2006. 12. 8.)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단위의 Cell은 찾아볼 수 없으며 고등부 와해는 천천히 강도 높게 진행된다.
 
(나) 부가대연
 
 
이 시기에 부가대연은 [개강미사], [체육대회], [종강미사]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행사가 없다. 각 단위대로 봉헌하던 미사도 시들해진다.
 
(다) 청년연합회
 
 
지구 중심의 청년사목을 위해 [지구 청년 담당 신부 모임]이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소집되었다. 아울러 성경통독 프로그램인 [로고스]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49차로 진행되었다. 또한, 청년회 활성화를 위한 [하님아이]가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13년에는 [청년 꾸르실료]가 2차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제1회 한국청년대회(KYD)](2007), [제23차 세계청년대회(WYD)](2008), [한국청년대회(KYD) 십자가 순회](2010), [아시아청년대회(AYD)](2014) 등 KYD, AYD, WYD로 이어지는 대규모의 청년대회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사목은 활기를 잃어갔다. 본당의 청년회는 무엇을 할 구심점을 잃었고, 지구의 청년 연합회는 [체육대회]나 [성가제]로 고착되어 갔으며, 교구에서는 청년 전부가 아닌 회장단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소수의 인원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라) 교사연합회
 
 
1990년에 설립된 <중고등부 교사연합회>가 해체되고 나서 2006년에 <지구 중고등부 교사연합회>(2006. 11. 23.)가 “지구 차원의 중고등부 주일학교 활성화와 교구 중고등부 교사연합회 결성을 위한 발판”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샘터]로 축소된 교사교육은 [초등부 지구별 교사연수](2007), [신임대표교사 연수](2008), 중고등부의 [Cum 교재와 함께하는 나눔교리 연수](2008), [경력교사연수](2008)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그 활로를 찾는다. 아울러 [새샘교육] 4단계의 형태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4
 
	【표 1-4】”쇠퇴기”(2006-2014)의 주일학교 학생·교사 인원
	 
	2006년	2009년	2012년	2014년
	학생(단위 : 명)	18,742	12,676	11,151	9,716
	교사(단위 : 명)	1,482	1,401	1,352	1,223


(6) 침체기 (2015-2020)
 
주일학교 초등부 교재의 부재, 중·고등부 교재인[『꿈(Cum)』 설명회 및 활용법 연수](2015. 3. 29.)는 나눔교리 방식에 대한 대안이었지만, 교재의 활용도는 낮아져 월간지에서 계간지로 변화(2016. 12. 16.)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교리교육의 시간이 놀이나 작업의 형태로 바뀜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은 취업을 위한 스펙(specification)을 쌓는 자리로 바뀌어 학원의 복음화를 위한 <대학생 연합회>는 단위대부터 붕괴되어 갔으며, 이제는 “N포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은 “절망세대” 혹은 “달관세대”5로서 사회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재미와 즐거움’을 삶의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여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탕진잼(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6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진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시야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7이 되어 갔기에 공동체화는 갈수록 어렵게 된다. 사이버 공간이 익숙하고, 시대의 어려움 안에 있는 청소년·청년 사목은 두 눈 뜨고 무너지는 것만을 보게 된다.
 
(가) 부가고연
 
 
2014-2015년 [나눔교리 심화연수]나 2016-2017년 [고등부 의장단 재교육]은 부가고연의 재형성의 과정이었지만, 2018년부터 고등부 의장단이 성립되지 않아 중학생도 의장단에 포함하게 된다([제50차 중고등부 의장단 L.T](2018. 1. 19.)). 이러한 현상은 실질적인 부가고연의 붕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고연 정기총회]는 이어지고 있다.
특별히 2017년에 온라인으로 배부된 《부산교구 중·고등부 시스템》8에서는 2011년부터 “학생 주도적인 주일학교” 형성을 위해 “리더교육”을 통한 “또래사목”의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나, 이전에도 실행하였던 교구-지구-본당으로 이어지는 학생이 수행하기에 과도한 업무와 제대로 양성되지 못한 리더교육은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붕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 부가대연
 
 
이 시기에 단위대학의 <가톨릭 학생회>는 해야 할 사업도, 나아가야 할 방향도 잃은 채 서서히 붕괴된다.
 
(다) 청년연합회
 
 
2015년부터 [참행복축제]가 해마다 이어져 오고 있고, 2015년에 사라진 [청년 로고스](2015. 11. 7.)의 자리를 이어 2018년부터 [청년전례학교], [청년기도학교]가 2019년까지 이어졌다. 또한, 2017년부터 『띠앗』이라는 청년 월주보지가 배부되었지만, 그 활용도는 현재까지 크지 않다.
이 시기에 각 본당의 청년회의 정기적 사업으로는 미사 준비로 한정되어 갔으며, 지구 청년연합회는 연합미사와 더불어 [토크 콘서트], [체육대회], [성가제], [순례]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교구에서는 [직무 교육], [참행복축제]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라) 교사연합회
 
 
이 시기에는 이제 [월교육]의 형태는 찾아볼 수 없고, 여름 혹은 겨울 신앙학교 연수는 [자료전](2015-현재)으로 대체되었으며, [경력교사연수]가 간간이 이어진다. 그 결과 본당의 여름 혹은 겨울 신앙학교의 형태는 교리교육의 시간이 아닌 일반 캠프와 별 다름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신앙학교의 장소(펜션 등)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2019년에는 「교리교사 경력 유지 관련제도」를 세우면서 “예전에 활동했던 경력교사들이 본당에서 다시금 봉사하길 희망하며 근속 기간을 인정해주는 혜택을 마련하고, 새샘학교 미수료자들은 ‘경력 보수 교육’ 실시를 통해 교사들이 교사증을 받고, 경력을 인정받아 교사생활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혜택”을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 계획된 [새샘학교], [플러스 연수](2~5년차), [리바운드 연수](5년차 이상)를 통하여 연차에 맞는 교사 교육을 실행하기로 하였고, 2020년 1/4분기에 [플러스 연수] 1차가 진행되었다. 
이미 지구 차원에서는 <초등부 교사연합회>나 <중고등부 교사연합회>가 조직되었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이 없어 교사연합회가 실행하는 행사는 초등부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중·고등부의 경우 [체육대회]로 굳어진다.
	【표 1-5】”침체기”(2015-2020)의 주일학교 학생·교사 인원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학생(단위 : 명)	10,608	9,081	8,748	8,673
	교사(단위 : 명)	1,333	1,245	1,161	1,147

 

2. 계층(부서)별 부산교구 청소년·청년 사목의 역사

가.초등부
김 철 T.아퀴나스 청소년사목국 초등부 담당

(1) 행사
 
 
(가) 교리경시대회([교리경시대회], [주일학교 교리잔치])
 
 
1979년 9월 23일 [제1회 교리경시대회]가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주최로 시행되었다. 대상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부(대학생 포함)”로 본당에서 대상별 5명씩 참여하는 형식이었고, 50문제(객관 40. 주관 10)를 출제하였다. ‘『가톨릭 교리해설』(C.C.K), 『교리 문답』(C.C.K), 『주일학교 교리교과서』(명도회), 『무엇하는 사람들인가』(가톨릭 출판사)’를 참고하여 기출하였고, 단체 및 개인상을 시상하였다. 
이후 1981년 1월 25일 [제2회 교리경시대회]가 데레사여중에서 실시되었고, [제3회 교리경시대회](데레사여중, 1981. 11. 15.)로 이어졌다. 26개 본당 333명이 출전하였고, 대상은 “초등부(주일학교교재)ㆍ중고등부ㆍ일반부(가톨릭교리서)”로 구분하였고, 일반부는 50문제, 초ㆍ중고등부는 40문제가 출제되었다. 
[제4회 교리경시대회]는 ‘교구설정 25주년 기념’으로 데레사 여중(1982. 11. 28.)에서 실시되었으며 [제5회 교리경시대회]는(1983. 10. 30.)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초등부는 ‘5·6학년 교재’, 『어린이주보』에서, 중등부는 ‘사도행전’, 『그리스도교회로의 초대』, ‘한국천주교회사 기초상식’에서, 고등부는 ‘한국천주교회사’, ‘가톨릭교회사’에서 출제되었으며, 일반부는 고등부와 같은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제6회 교리경시대회](1986. 11. 4.)는 본당별 각부별로 5명씩 출전하여 실시되었다. 1987년 10월 31일에는 [제7회 교리경시대회]가 실시되었는데 초등부는 주일학교교재 및 여름성경학교 교재 전체에서 출제되었고, 중등부과 고등부는 주일학교교재와 고등부 쎌(CELL) 교본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는 부산교구 내 62개 전 본당에서 일제히 개최되었으며 초등부 8천4백17명, 중등부 2천1백77명이 원서를 접수하였을 정도로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후 [교리경시대회]는 1988년 10월 29일부터 [주일학교 교리잔치]로 명칭이 변경되어 29일 초등부, 30일 중·고등부가 실시하였다. 1991년 11월 23일에는 그동안 교구에서 실시해오던 [주일학교 교리잔치]를 각 본당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교구에서 날짜와 학년별 출제 범위를 지정하여 문제지와 상장(30개)을 각 본당에 배부하면 본당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따라 [주일학교 교리잔치]를 시행하고 시상하였다. 2002년 [제18회 주일학교 교리잔치]까지 교구에서 문제지를 만들어 본당에 배부하였으나 이후부터는 교구에서 문제를 만들어 배부하지 않았고 본당 자체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금까지 각 본당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구에서 공지하고 문제를 배부하는 등 의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그 방법은 [도전 골든벨], [교리퀴즈대회]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나) [백일장 및 사생대회]
 
 
1978년 9월 24일 ‘복자의 달 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오륜대 복자 기념관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1983년 5월 1일 올리베따노 수녀원에서 실시되었고, 1986년 5월 18일, 1988년 5월 15일 명상의 집에서 본당별 10명(그림5/글짓기5)이 참가하여 “시·산문·그림” 부문의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실시되었다. 
이후 1990년 9월 30일에는 명상의 집에서 본당별 대표자만 참가하여 “시·산문·그림” 부문의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실시하였고, 이때 당선작품을 모아 『작품집』 출간과 『학생 달력』을 제작하였다. 
1992년 9월 2일에는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환경보호, 가을, 순교’를 주제로 실시되었으며, 그해 11월 [성탄연수] 때 시상하였다. 1994년 9월 2일에는 배내전원 관광농원에서 실시되었다. 
1999년 9월 2일은 [대희년 청소년 글짓기 대회]로 2000년 대희년의 영적인 중요성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산문이나 시를 공모하였다. 교구에서 작품을 시상하고 이 중 3편은 주교회의에 제출하여 선발 시상되었고 이는 다시 로마 세계대회에 보내지게 되었다. 이를 끝으로 교구에서 주최하는 [백일장 및 사생대회]는 실시되지 않았다.
 
(다) 어린이 축제
([어린이 축제], [학생 신앙대회], [어린이 성경잔치], [하늘 꽃 마음 꽃 큰잔치])
 
 
1979년 5월 13일 [어린이 축제]가 데레사여고에서 ‘세계 어린이 해 기념’으로 <부산교구 주일학교 교사연합회> 주최 아래 각 본당 ‘주일학교 초등부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982년 9월 12일에는 [학생 신앙대회]가 젊은 가톨릭 학생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신앙의 쇄신과 형제적 우애를 이룸으로써 젊음을 마음껏 발산케 하고, 나아가 젊은 가톨릭 학생들에게 교회가 희망의 지표가 되도록 하며 ‘가톨릭 학생으로서의 주체성과 사명감을 확인’한다는 목적 아래 구덕실내체육관과 데레사여고, 가톨릭센터에서 “9월 12일 개회미사, 9월 13-15일 학술대회, 9월 16일 성가 경연대회, 9월 17-18일 연극제” 일정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어린이 대상의 행사가 없다가 2000년 5월 5일 [어린이 대희년 축제]가 ‘가족의 사랑과 화합’을 주제로 “가족이 함께하는 9일기도와 사진 공모전” 위주로 시행되었다. 
2007년에는 어린이 성경교재 『말씀씨앗』이 출판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어린이 성경잔치]가 기획되었고, 이에 앞서 [어린이 성경잔치] 중에 있을 [성경 암송대회]를 2007년 9월 2일 부산지역 예선 1차, 9월 9일 부산지역 예선 2차, 울산지역 예선으로 각각 실시하였다. 
이후 2007년 9월 16일에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지산교정에서 [어린이 성경잔치]가 ‘교구설정 50주년을 기념’하면서 “교구 내 어린이들의 신앙심 고취와 더불어 성경교재를 통한 새로운 교리교육으로의 전환과정 안에서 성경에 관한 관심을 유발하고 그동안 행해 온 성경 관련 프로그램의 중간 평가를 하고자 한다.”라는 목적 아래 개최되었다. 1,435명이 참석하였으며 ‘성경 경시대회’와 ‘말씀 놀이터’(성경 관련 자료 및 성경 놀이 부스), ‘말씀잔치’(성경 암송대회 및 연극, 함께 하는 공연), ‘시상식 및 마침전례’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실시된 ‘성경 경시대회’는 어린이들이 『말씀씨앗』을 통해 알게 된 성경 내용에 대한 이해정도를 평가하여, 어린이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9년 5월 5일에는 [제1회 하늘 꽃 마음 꽃 큰잔치]가 ‘하늘이 마음이와 함께’라는 주제 아래 주일학교 초등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푸른나무교육관>에서 실시되었다. 초등부 어린이들이 『하늘 꽃 마음 꽃』과 기쁘게 만나게 함을 목적으로 어린이 약 200명, 봉사자 및 인솔교사를 포함하여 총 약 300명이 참여하였다. 1부 ‘미사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부 ‘체험부스’, 3부 ‘찬양’, 4부 ‘이벤트 및 시상’으로 진행되었다.
‘체험부스’로는 [에코백 꾸미기], [나만의 부채 꾸미기], [포토존], [풍선아트], [성가 맞추기], [먹거리], [어린이 안전교육], [미니올림픽], [인생사진관], [방탈출], [기도나무] 등 다양한 코너가 운영되었다.
 
(라) [아프간 난민촌 어린이들에게 좋은 친구 되어주기 운동]
 
 
2002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22일까지(3주간) [아프간 난민촌 어린이들에게 좋은 친구 되어주기 운동]이 당해 교육지침인 "예수님 닮은 좋은 친구 되어주기"의 실천사항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초등부 어린이들이 자신이 입던 '옷 한 벌'과 용돈을 절약하여 모은 '성금 3천원' 보내기 운동으로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기아와 고통에 허덕이는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운동이었다. ‘좋은 친구 되어주기’ 저금통을 무료로 본당에 배부하여 학생들이 성금을 모을 수 있게 하였고, 모아진 성금은 「비정부기구(NGO)」,「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한 지구촌 운동(GMCW)」을 통해 ‘바주르, 살만, 퀘타’ 캠프 내 난민촌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다.
 

(2) 교리교재
 
 
(가) 『은혜로운 만남』
 
 
초등부 교리교재 『은혜로운 만남』은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년별로 구성된 교재이다. 부산교구는 1984년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87년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은혜로운 만남』의 이름으로 교재를 발간하였다. 1992년 2월에는 내용을 새롭게 하여 초판을 발간하였고 1998년부터 컬러판으로 수정하여 발간하였다.
 
1) 발간 개요
 
·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부 교리교재를 발행하여 교회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기쁜 신앙생활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회 공동체 입문 교육 시행
· 『은혜로운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용 교리교재와 교사용 지침서를 함께 발행
  하고 이를 계속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시기별 전례 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발행
· 시기·전례별 교육을 목적으로 대림시기와 사순시기에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실천 부교재
  자료를 제작·배부 
 
2) 제작진 구성
 
· 제작 시기에 ‘주일학교 사목 담당 신부, 담당 수녀, 담당 직원’을 포함한 <주일학교 교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디자인․편집 봉사자를 모집
· <주일학교 교재편찬위원회>는 청소년 사목국 신부(1명), 주일학교 담당 수녀(1명), 주일
  학교 담당 직원 (1-2명) 및 현직 학교 교사(3-4명), 주일학교 교사 경력자(1-2명), 부산
  가톨릭대학 신학과 교육분과 신학생과 부제(2-3명), 본당 사목 신부(1-2명), 디자인 담
  당 봉사자(1-2명) 등으로 구성
	【표 2-가-1】『은혜로운 만남』의 교재 편찬 원칙
	구분	교재 편찬 원칙
	유치부	신앙생활의 기초 교육
	초등부 1학년	성서 (구약)
	초등부 2학년	성서 (신약)
	초등부 3학년	교리 및 기도, 전례교육
	초등부 4학년	성서 (구약심화) 및 신앙생활
	초등부 5학년	성서 (신약심화) 및 신앙생활
	초등부 6학년	교리 및 신앙생활

	【표 2-가-2】『은혜로운 만남』의 학습 목표 및 내용
	구분	학습 목표 및 내용
	유치부	교회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기쁜 신앙생활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회 공동체 입문교육

	초등부 1학년	천지창조에서 구제주 강생을 위한 기다림까지의 구약 이야기 학습
	초등부 2학년	신약을 통해 본 예수님 이야기
	초등부 3학년	기도, 전례, 성사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올바른 신앙생활 도모
	초등부 4학년	구약에 대한 심화 학습을 통하여,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지
	초등부 5학년	시청각을 이용한 신약 성서 교리와 인성 교육
	초등부 6학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과 한국 천주교회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나) 『말씀씨앗』
 
 
1) 발간 취지
 
당시 한국 가톨릭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성경’이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길이며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소공동체 안에서 복음 나누기를 통해 말씀을 생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듯이, 초등부 학생들에게도 말씀을 자주 접하여 읽고, 쓰고, 외우는 과정을 통해 말씀에 맛 들이는 시간을 주고자 하는 것이 교재 발간의 목적이었다. 
특히 ‘부산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이하여 교구장 정명조(아우구스티노) 주교는 “반세기 바탕 위에 복음화의 새 출발”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2007년 사목교서를 발표하였고, 청소년 사목 분야에서도 성경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할 것을 강조하며, 초등부 학생들에게는 성경읽기, 쓰기, 외우기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기에 그에 맞춰 초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교재를 발간하였다.
	【표 2-가-2】『은혜로운 만남』의 학습 목표 및 내용-1
	구분	성경	방법
	저학년	구약성경	성경 이야기 듣기 → 관련 성경구절 쓰기 → 핵심 성경구절 함께 외우기
→ 성경놀이 → 부모님과 함께 기도 만들기

	고학년	신약성경	성경구절 찾기 → 성경구절 함께 읽기 → 관련 성경구절 쓰기
→ 함께 외우기 → 성경놀이 → 기도 만들기


 

(3) 『어린이 주보』
 
 
1980년 8월 17일 초등부 『어린이 주보』가 창간되었다. 『어린이 주보』라는 이름으로 총 4면으로 구성되었다. (‘교리’, ‘강론’, ‘성경공부’, ‘예수님의 만화 일대기’) 이는 1980년 7월 15일 교구신부 전체 회의 의결로 결정되었다.
2012년『어린이 주보』가 『하늘 꽃 마음 꽃』으로 개편되었다. 기존 4면의 구성에서 6면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1면 ‘복음그림 색칠하기’, 2면 ‘말씀꽃씨’(주일복음), 3면 ‘새참먹기’(복음해설), ‘골라내기’(다른 그림 찾기), ‘하늘이 마음이 이야기’(만화), 4면 ‘꽃밭으로 보내는 퀴즈’(다양한 형식의 퀴즈)로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5월 5일 [제1회 하늘 꽃 마음 꽃 큰잔치]가 <푸른나무교육관>에서 시행되었다. 이는 어린이 주보 『하늘 꽃 마음 꽃』을 모티브로 시행된 행사로써 각 본당의 신청을 받아 약 250명이 참석하였으며 다양한 부스체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4) 기타
 
 
1973년 5월 1일 『어린이 미사』(세광출판사, 부산교구용 임시판)를 발행하였다. 또한, 1995년 9월 21일에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성가집인 『‘아기 다람쥐의 선물’ 노래극 모음집』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대림·성탄·사순·부활시기, 여름신앙학교 등 주일학교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르의 연극, 뮤지컬 대본과 악보가 수록되어있다.
 

나. 중고등부 
조재문 파비아노 신부 청소년사목국 차장

(1) 부산교구 중고등부 청소년 사목 연혁
 
 
부산교구에서 청소년 사목은 한국 교회 초기부터 이어진 본당 주일학교 구조를 바탕으로 ‘교리 지식 학습 및 암송 위주의 문답식 교리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특별히 고등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당시 보편 교회의 흐름은 “‘성 요한 보스코 신부님’의 전인적·영성적으로 동반하는 사랑의 청소년 사목”9과 “‘요셉 카르딘 추기경’의 주체적이고 사도적 중심의 청소년 사목”10이 이어지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11에서 이 흐름을 통합”하며, 복음화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있어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속에서 부산교구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 학생 운동의 Cell 테크닉」12을 도입”함으로써 1961년에 <부산교구 고등학생 연합회>(이하 부가고연)가 설립되며 전례력에 따른 성경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1980년대 한국 최초로 ‘교구공의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청소년 사목에 대한 의안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여기서 교재의 필요성과 고등부 Cell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신앙생활의 쇄신운동”으로 점차 Cell을 중심으로 한 고등부 단체의 조직과 교육이 굳건해져 간다. 또한, 1984년 <주일학교 교재편찬위원회>가 발족 되었다.
1990년대에는 주일학교 교육 운영지침 및 규정들이 통합, 정리되면서 일관성 있고 학생들을 더욱 섬세하고 교육하게 되는 발판이 마련되는 한편 입시 경쟁과 함께 주일학교에 나오지 않는 실정을 언급하며 중고등부 주보인 『푸른나무』가 발간되었으며 <푸른나무 학생 기자단>도 운영되게 된다. 
2000년대에는 대희년을 맞이하여 [전국 청소년축제]가 열리며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2박 3일간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기존의 Cell 교육체계 역시도 ‘성경 연구 중심’에서 ‘성서 읽기와 묵상, 필사 중심’으로 변경되고, 부가고연이 주관하던 Cell 행사들도 교구 차원의 행사로 변경·축소되게 된다. 또한, <교사연합회> 의 해체와 [교사 월교육]의 축소 등으로 점차 입시를 위한 교육열과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가며 학교 Cell과 본당 Cell이 무너져 가게 된다. 또한, 중등부를 대상으로 한 [제1회 하나되리 축제]가 1996년도에 열리며 중등부 교육에 관한 관심도 올라갔으나, [제3회의 축제]로 끝나게 된다. 또한, 이 시기 고등학교 3학년에 관한 관심도 생기기 시작하며 <통신Cell>과 [수능 후 피정]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진다.
고등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육들에서 중등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며, 2007년 중등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티기](Training In Jesus, Growing In Jesus)13도 시범운영이 이루어졌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시범 운행으로 그치게 된다.
‘부산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이하며 2007년에는 초기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던 [청소년 성가제]가 [청소년 신앙축제]로 변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신앙잡지인 『꿈』(CÜM)이 발간되어 중고등부를 아우르는 교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교재로 현재까지 이어지게 된다.
2010년대에는 “주도적인 주일학교 만들기”라는 중고등부 운영지침과 함께 주체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꿈』 교재의 진행을 고등부 학생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고등부 리더쉽 트레이닝]을 통해 교육하였고, 지구 차원의 행사들도 “고등부 Unit를 중심”으로 주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꿈』 교재를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과 교사들을 위한 [기초연수]와 [심화 연수]가 진행되었고, 『꿈』 교재를 중심으로 한 교구 차원 [캠프]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고등부 Cell의 주체성과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교사들은 자신의 역할을 모호하게 느끼며 학생들에게 개입이 덜해지게 되었고, 학생들은 행사 위주로 모임과 회합을 이어가며 행사 준비와 행정 서류 작성에 치우치게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학생 수의 감소와 입시 위주의 교육” 등의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교회 내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어 고등학생의 수가 적어졌고, 중학생이 본당 의장으로 뽑히게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2) 부산교구 중고등부 청소년 사목의 흐름
 
 
(가) 1957년 - 1970년대 중반
 
 
부산교구는 1911년 대구대목구, 1954년 경남 감목대목구 설정의 과도기를 거쳐, 1957년 1월 21일에 「부산 대목구」로 승격되었고, 1962년 「부산교구」로 승격되어 그해 7월 17일에 초대 교구장 최재선(요한) 주교가 임명되면서 착좌식이 거행되었다. 
부산교구로 승격되기 이전부터 이미 본당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14 1958년에 [제1차 교리경시대회], 1959년에는 [제1회 학생 교리 암송 경시대회]가 열리며, 한국 교회 초기부터 이어진 본당 주일학교 구조를 바탕으로 교리 지식 학습 및 암송 위주의 문답식 교리교육이 이루어졌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레지오 마리애를 바탕으로 해서 1957년 10월에 소년소녀 꾸리아 <천신의 모후>가 창립되었고, 그해 11월에는 <데레사 여중·고 쁘레시디움>이 창립되기도 했다.
특별히 “학원(대학교, 고등학교)을 중심”으로 주체성과 사도직 수행을 강조하며 복음화 활동을 하는 <학생회>가 출범하게 된다. 1953년 <대한 가톨릭 학생회>가 재창립되어 국제 가톨릭 학생 사도직 운동인 <팍스 로마나>(Pax Romana)에 가입하게 되고 이후 1958년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가 출범하게 된다.15 이러한 움직임 아래 1961년에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이하 부가대연)에서 <부산교구 고등부 연합회>(이하 부가고연)이 분리되어 “개인의 성화와 학생의 사도직 수행과 학원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부가고연>은 가톨릭 학생 운동의 방법론인 ‘셀(CELL) 테크닉’이 부산교구의 실정에 맞게 적용되어 이어지게 된다. 
<부가고연>이 결성된 후 1967년까지 <부가대연>과 함께 사회 문제에 대한 주제로 [지역대회]가 열렸고, 이후 <부가고연>이 독립적으로 학생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으로 1967부터 1975년까지 [지역대회 및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다.
또한, <부가고연>의 자체적 행사가 나타났는데 [묵상 순례]와 [예술제], [체육대회] 등의 문화적 행사와 더불어 [수석 대의원 회의]와 [PAX ROMANA 정기총회] 등의 부가고연 운영에 있어 고정적인 행사들이 등장한다. 1974년도에는 [제1회 성가 및 포크송 경연대회]가 가야 본당 학생 CELL 회원이 주축이 되어 시작되었고, 이는 이후 [팝 성가제], [청소년 성가제]16에서 [청소년 신앙축제]17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나) 1970년대 중반 - 1982년
 
 
1973년 초대 교구장 최재선 주교가 은퇴한 뒤, 1975년 이갑수 주교가 제2대 교구장으로 착좌하게 되는데 1974년 「사목교서」에 학생대표들과 주교와의 대화의 기회를 가지며 단체의 모임과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청소년의 보호와 신앙교육에 대한 내용이 꾸준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4년에 “신앙생활의 쇄신운동”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주일학교, Cell, 대학생에 관한 세부지침」이 나오게 된다. 고등부 Cell의 지도교사 강화와 『Cell 교본』18간행, 조직의 강화, Cell 의장단의 재교육인 [Cell 트레이닝]의 강화가 세부지침으로 발표된다. 고등부 『Cell 교본』 연구가 지구별 거점본당19에서 모여 매주 1시간씩 이루어지고, 1975년부터 [Cell 트레이닝 교육]이 실시되게 된다. 또한, 각 지구 유니트 모임과 [고등부 체육대회], [고등학생 연수], [고등부 지구별 피정] 20및 [성서 특강], [백일장] 및 [Cell 독서발표회](돌고래의 잔치) 등이 실시되고, 1979년에는 고등부 연합회 회지인 『에반젤리움』이 발간되었으며 특별히 1981년 [부가고연 20주년 행사]에 121개 Cell의 2,000명이 참여하여 고등학생에 대한 문화적, 신앙적 교육과 함께 단체의 조직 체계가 잡혀가고 강화되어 간다. 
또한, 이전에 대학과 고등부를 중심으로 시작했던 [교리경시대회]가 전 신자를 대상으로 1979년에 이루어지며 이후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리공부의 질적 향상과 학력평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21 
 
(다) 1982년 - 1999년
 
 
이 시기에는 “청소년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당시 사회보다 더 교육에서 앞서는 시기였으며 고등부 단체에 치우쳐 있던 교리교육이 전반적으로 중고등부 전체를 향해 강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1982년에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교구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1982년부터 1984년에 걸쳐 네 차례의 총회와 65회의 분과 회의를 거쳐 10개의 의안을 작성하였다. 이중 청소년 교육에 대한 안건들이 함께 이야기되었는데 ‘교구공의회’의 <종교교육 분과위원회> 산하 <소분과위원회>가 주일학교를 진단하였다.
중등부의 경우 당시 본당 나름대로 교리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의 일관성과 통일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교리교재의 통일’의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1982년에 주일학교교재를 「수원교구의 독일인 공 곤라도 신부가 엮은 교재」로 통일하게 되었다. 이후 1984년에 <교재편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1986년 중등부 교리 교과서 『학생교리』22가 발간하게 된다. 
고등부의 경우, Cell이 개인의 성화와 학생의 사도직 수행과 학원의 복음화라는 목표를 두고 있으나, 교리교육인지 복음 선교활동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진학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종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동기 유발이 감퇴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한편 1983년에는 ‘교구공의회’ 결정 사안으로 <교육국>을 신설23하게 되었는데, <교리교육위원회>, <교재위원회>, <교리교사 양성소>, <초·중·고등부 교사연합회> 등을 산하에 두고 교리교육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주일학교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두게 된다.
고등부 Cell에서 성경공부가 학기제로 매주 지구별로 시행되고 꾸준히 [고등부 간부강습회]와 [정기총회], [Cell 트레이닝], Cell 회원의 자질향상과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Cell 모둠], [고등부 지구 합피정]24과 더불어 [팝 성가제]가 꾸준히 실시되었으며, 본당이나 지구의 [여름 산간학교]나 [동계 피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성장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중고등부 사생대회 및 백일장], [성교육], [교리잔치](교리 경시대회), [신앙대회]25를 열며 문화적·신앙적 교육을 이어나갔다. 1988년에는 「제1회 청소년의 날」로 정하고 특별히 청소년과 학생들(교구 내 모든 중고등부 학생)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성소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1983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과 일본 주일학교 중고등학생의 교류를 목적으로 일본 히로시마 교구와 격년제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 합동 산간학교]를 열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국가 청소년 정책이 ‘보호, 규제, 단속’ 중심에서 ‘육성 지원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1987년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되었던 것을 고려해볼 때 당시 가톨릭이 청소년 교육에 있어 문화적인 행사와 더불어 학생 운동이 가지는 주체성과 사도성을 강조하며 당시 사회보다 더 앞서나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주일학교 지침과 내규, 행정 서류들도 섬세하게 활용되는데 1993년 <주일학교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본당에서 사용하던 각종 서류를 수집, 종합하여 1994년 「부산교구 본당 주일학교 운영지침」을 한국 교회에서 최초로 출판하여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주일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주일학교 교육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각종 교재 및 도서나 프로그램 자료들을 전산화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개설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며 <교사연합회>의 체계도 잡혀 나갔다. 
1990년에는 중고등부 학생용 주보 『푸른나무』가 출판되었다. 학생들의 신앙교육과 더불어 당시 교구 내 중고등부 학생 수는 6,300명에 달하고 있고, 입시 공부 관계로 주일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주보를 통해 하느님 말씀과 교리 상식 및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게 된다. 또한, 중고등부 주보를 중심으로 <푸른나무 학생 기자단>이 운영되어 매해 기자단을 모집하며 [피정]을 이어갔다. 
1996년에는 중등부를 대상으로 한 [제1회 하나되리 축제]가 열리며 중등부에 관한 관심도 올라갔으나 1998년 [제3회 축제]로 끝나게 된다. 또한, 입시로 신앙생활이 소홀해진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해 [피정]이 1992년부터 시작되어 이어지게 된다.
 
(라) 2000년 - 2006년
 
 
대희년을 맞이하여 [전국 청소년축제]가 열려 6차로 나뉘어 고등부, 중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감물 청소년수련장>, <태룡 청소년야영장>에서 2박 3일간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01년도부터 「고등부 Cell 교육체계」가 바뀌게 된다. 기존 Cell 교재의 ‘성경 연구 중심’에서 ‘성서 읽기와 묵상, 필사 중심’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지구 성경 연구도 더는 실시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2002년 [고등부 성서 연수]를 실시하게 되는데 변경된 성경 읽기와 묵상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부가고연에서 주관했던 [고등부 Cell 모둠]이 학생들과 교사들의 참여도가 점차 떨어지고 천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에 미사 봉헌이 없는 등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문제’가 나타나, 청소년 사목국에서 준비하여 교구 차원의 행사로 변경되게 되었다. 그리고 중고등부 주보 『푸른나무』는 2004년까지 이어지다가 디지털 신문으로 전환되었으나 힘을 잃어 갔고, <푸른나무 학생 기자단>의 활동은 이후 2007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신앙잡지 『꿈』으로 이어지게 된다.
<교사연합회>의 해체와 [교사 월교육]의 축소 및 입시 위주의 교육열의 상황 안에서 점차 학교 Cell과 본당 Cell이 무너져 갔는데, 2003년에는 부산교구 내 고등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 Cell 지도 신부들의 모임]이 있었고 교구 차원의 고등부 활동과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정확한 Cell 및 학생회 현황 파악’을 하게 된다.
꾸준하게 이어오던 [간부 강습회]는 2004년부터 [Cell 의장단 리더쉽 트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뀌어 계속해서 이어졌고, [부가고연 정기총회]와 [청소년 성가제](팝성가제) 역시 꾸준하게 이어졌다. 
중등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진학 후 신앙의 성숙과 정체성을 확립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디딤터]가 울산지역에서 실시되기도 했지만, 지속해서 운영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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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교구설정 50주년’을 맞이하여 [청소년 성가제]를 대신하는 [청소년 신앙축제]를 실시하게 된다. ‘십자가 경배 모임’을 시작으로 하여 ‘십자가 경배 퍼포먼스’와 ‘청소년 성가제’, ‘축하공연’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청소년 신앙축제]를 준비하면서 잡지 형태로 전례력에 따른 교리와 청소년의 문화 요소를 교리와 함께 풀어낸 신앙잡지인 『꿈(CÜM)』을 일시적으로 발간하게 되는데, 2008년부터 월간지로 발간하게 된다. 신앙잡지 『CÜM』은 점차 발전하여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나눔 교리와 별난 교리 두 가지 축으로 교리교재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CÜM』을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이 제공되게 되고 교사들을 위해 [나눔 교리 기초연수]와 [심화 연수]도 진행되었지만, 참여가 저조하여 중단되게 된다. 
“중고등부 주도적인 주일학교 만들기”라는 비전과 새로운 운영지침을 가지고 학생들의 주체성과 또래 사도로서의 활동이 강조된다. 고등부 Cell의 [리더쉽 트레이닝]에서 고등부 학생이 주체적으로 교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고, 지구 차원의 활동들도 UNIT의 임원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2014년부터 고등부 재교육의 일환으로 [리더쉽 트레이닝 후속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2018년에 학생들의 참가율 저조로 담당 교사들과 의장단 선배들을 통한 교육으로 변경되게 된다. 
고등부 학생들의 주체성과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부정적 요소들도 나오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은 자신의 역할을 모호하게 느끼고 학생들에게 일을 맡기며 개입하는 것이 덜해지는 한편 학생들은 행사 위주로 모임과 회합을 이어 갔고 행정 서류 작성에 치우치게 되기도 하였다. 또한, 시대적 상황 안에서 학교 단위의 Cell은 대부분 사라졌고 ‘데레사여고’와 ‘대양전자통신고’만 남아 있지만, 그나마도 교구 차원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와 함께 점점 본당에서 청소년의 수는 줄어감과 동시에 고등부 학생들의 부재로 의장단으로 중학생이 선출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된다.
2008년을 마지막으로 매해 열렸던 [청소년 성가제]가 [청소년 신앙축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3년 주기로 교구 차원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나머지 2년은 지구에서 신앙축제를 진행하며 청소년 사목국에서 [여름 신앙캠프]를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2012년에는 『CÜM』 교재를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 사목국에서 주관하는 여름 캠프인 [꿈 캠프]를 기획하고 2년간 실시하게 된다. 이는 교리교사들의 감소와 역량 부족의 문제, 학생 수의 감소와 함께 본당에서 또래 사이에서 배우게 되는 전통이 점차 무너짐에 따라 요청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중등부 활성화를 위해 [티기](Training In Jesus, Growing In Jesus)를 3지구에 시범 운행을 실시하였지만 지속해서 운영되지 못하였다.
2014년 [신앙축제]는 사전 준비로 ‘신앙적 캠페인’과 ‘기도알 순례’, ‘주제가 뮤직비디오 콘테스트’와 ‘인터뷰’ 등으로 준비해 나갔고 지구 차원 “전 대회”와 전체가 모이는 “본 대회”로 나누어 다양한 ‘부스체험’, 참가 신청을 받는 ‘성가 경연’ 등으로 운영되었다.
2016년부터 『CÜM』 교재는 월간지에서 계간지로 바뀌게 되었고 교리와 더 많은 코너가 개설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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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부 
송승국 세례자요한 신부 청소년사목국 부국장

(1)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연혁
 
 
<가톨릭 학생회>는 1888년 교황 레오 13세의 인가를 얻어 유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비오 11세 교황이 로마를 방문한 대학생들에게 세계의 평화를 호소하며 “너희는 오늘날의 ‘Pax Romana’다.”라고 하신 말씀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1953년 부산에서 처음 <대한 가톨릭 학생회>를 발족하였고, 이듬해인 1954년 3월에 <Pax Romana>에 가입하면서 <가톨릭 학생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부산교구는 1957년 5월 18일에 부산대학교에서 처음 <가톨릭 학생회>가 창립되었고, 이듬해인 1958년 9월 26일, “한국 순교복자 대축일”에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가 공식으로 출범하였다.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는 ‘지식인의 모임’이라는 성격에 맞게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오면서 ‘사상 강좌’와 ‘신학 강좌’가 주요한 활동을 이루었고, 특별히 이 시기에는 가톨릭 대학생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어 나갔다. 당시 전국적인 흐름이 그랬던 것처럼,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의 활동 역시 지나친 사회문제로 치우치면서 신앙과 학생 운동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반(反) 교회적인 모습마저 나타났다.
1980년대는 시대적 환경과 맞물려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의 활동이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편향된 가톨릭 학생회의 활동은 가톨릭 학생회의 목적과 정체성을 흐리게 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있었는데 1982년 9월 12일에 개최한 [학생 신앙 대회]에서 잘 드러난다. 이 대회의 목적은 “젊은 가톨릭 학생들의 각성을 촉구하여 신앙의 쇄신과 형제적 우애를 이룸으로써 젊음을 마음껏 발산케 하고, 나아가 젊은 가톨릭 학생들에게 교회가 희망의 지표가 되도록 한다”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1980년대의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는 가톨릭 학생회 쇄신과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 꾸준하게 [부산 가톨릭 대학생 지역대회]를 가졌다.
1990년대는 초·중반까지는 [대학생 연합회 한마당]과 [전국 가톨릭 대학생 대회]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말부터는 IMF의 여파로 한국 사회는 모든 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곧,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청년이 취업난을 겪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의 성향이 활발해지면서 신앙과 현실 사이의 대립이 커졌다. 이는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는 가톨릭 학생회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쇄신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 없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다. 
2000년에는 침체되는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를 살리기 위해 친교를 위한 축제인 [우니따스]를 개최하였다. [우니따스] 축제는 여러 가지 주제로 개최되다가 2006년에 개최한 [우니따스] 축제가 마지막이 된다.
2009년 <전국 가톨릭 대학생 협의회>(전가대협)의 명칭을 <한국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한가대연)로 변경하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이루고자 하였다. 
2014년 <전가대협>이 이름을 바꾸어 <한국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로 부활하게 되고, 2015년에는 부산교구가 <한가대연>의 ‘부의장 교구’를 맡으면서 활발히 활동하게 된다. 
2019년에는 <부가대연>이 <한가대연>의 ‘의장 교구’를 맡으면서 한가대연 행사를 치르며 <부가대연>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였다.
 

(2)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사목의 흐름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이하 부가대연)는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도 하였고,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부산교구의 설립과 같은 해에 창립된 <부가대연>은 교구 역사 안에서 젊은이들의 신앙단체로서 현재까지 교구와 함께 길을 걸어왔다. 따라서 <부가대연>의 사목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의 환경과 부산교구의 사목 방향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한다. 이는 역으로 보면, <부가대연>의 역사를 통해서 당시 시대 상황과 부산교구의 사목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1957년 <부산대학교 가톨릭 학생회> 창립으로부터 시작된 <부가대연>은 현재까지 걸어오면서 다양한 변화와 더 나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창립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부가대연>의 역사는 시대 상황과 사목 흐름의 변화와 맞춰 여섯 시기(“1시기” : 1957-1974년, “2시기” : 1975-1982년, “3시기” : 1983-1998년, “4시기” : 1999-2004년, “5시기” : 2005-2014년, “6시기” : 2015-현재)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표 2-다–1】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사목의 시대 구분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5시기	6시기
	1957-1974	1975-1982	1983-1998	1999-2004	2005-2014	2015-현재

 
(가) 1시기 (1957-1974)
 
 
1957년 5월 18일 <부산대학교 가톨릭 학생회> 창립 이후로 청년들의 신앙단체인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이하 부가대연)는 [대학생 지역대회], [등반대회], [동창회], [성지순례], [체육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젊은이들의 신앙단체로 발돋움하였다. 하지만 각 학교의 학생회, 본당학생회 등 난립하여 온 활동들은 1961년에 시행된 「연합회 개편」을 통해 캠퍼스 중심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 나아가 1967년도에 ‘제1차 종파협의회’(개신교, 불교, 원불교, 가톨릭)를 개최하면서 종교 일치 운동도 이루어졌다. 
1972년 10월 1일에 시행된 연합회의 첫 [정기총회]에는 주교님과 지도 신부, 지도 위원과 대의원 80여 명이 참석하여 신앙단체로서 <부가대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사상 강좌를 듣는 [대화의 광장]이 197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교와 사회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고민하는 장도 열렸다. 더 나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말 피정]과 [일일 피정]이 시행됨에 따라 신앙의 성숙에도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대학 담당을 맡고 있던 최영철 신부는 “단위 학생회의 활동 방향을 잡고,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연합회의 [순회 미사]를 실시하였고, [대학생 졸업 미사]는 교구장 주교님이 집전함으로써 ‘대학 사목’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2시기 (1975-1982)
 
 
“1시기” 말부터 “2시기”에 접어들면서 <부가대연>의 활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피정]이다. [일일 피정]과 [월례 피정], [수석 대의원 춘계 피정], [신입생 피정] 등 많은 피정 프로그램을 가졌다. 그뿐만 아니라, 피정 중에 열린 강의의 주제들은 신앙인으로 마음을 다지는 의미가 있었다. 
“2시기”에는 <부가대연>의 외부활동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곧, [대학생 헌혈운동], [성지순례], [체육대회], [효원축제], [수련축제], [나환자 돕기 자선 바자회], [대학생 연합회 성모의 밤], [교리 경시대회], [팝 성가제], [Pax Romana Day]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학 사목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다양한 강좌들이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 강좌]를 통해 젊은이들이 교회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목했음을 알 수 있다. 
 
(다) 3시기 (1983-1998)
 
 
이 시기의 <부가대연>은 지역대회를 지속해서 가졌고, 특별히 1986년에는 [교구장배 한국순교 성인 현양 웅변대회]가 있었다. 그 외 [문화제], [연합회 새내기 맞이 한마당], [예수 맞이 대동제], [전국 가톨릭 대학생 여름대회], [세계 청소년 대회] 등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매년 [대학생 연합회 정기총회]가 꾸준히 실시되었다. 이전 시기보다 [신앙 강좌]는 주춤하였지만, [대학생 강연회], [신입생 학교], [문화학교], [신앙 연구팀 세미나] 등의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학 사목의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다. 다만 1991년 이후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피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의 두드러진 점은 가톨릭 학생회가 시대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곧, 민주화 운동, 사회문제 참여,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농촌 봉사활동이 하계와 추계로 꾸준히 이루어지는 등 “사회 복음화”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시기”를 특징 짓는 <부가대연>의 “사회 복음화 활동”은 문민정부 수립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한쪽으로 기울었던 <가톨릭 학생회>의 활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젊은 신앙인의 단체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확립하는 데 힘을 모았다.
 
(라) 4시기 (1999-2004)
 
 
1990년대 후반에는 회장이 뽑히지 않아 임시체제로 1년을 운영하면서 연합회뿐만 아니라 많은 단위대도 해체 위기를 맞았다. <부가대연>은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노력 속에서도 여전히 혼란을 겪는 상황이었다. <부가대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교님과 일치되는 미사와 친교의 축제로서 [체육대회], [MT], [인권문제 토론회], [에니어그램] 등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2001년에도 <부가대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여 임시체제로 운영되었지만 <전국 가톨릭 대학생 협의회>의 [여름대회]를 주관하면서 큰 성과를 보였다. 
2002년에도 단위대 교류 확대로 <부가대연>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부가대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개인적 차원으로는 “성서 공부의 적극 확대, 성지순례 등의 신앙체험 활동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연합회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문제와 폭넓은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강연회 및 간담회」 개최, 단위대에서 요구되는 「집회 및 교육자료에 대한 구체적 사업」을 벌이고자 노력하였다. [여름 농촌 봉사활동]을 기획하였지만, 참여 인원 저조로 취소되었다. 이처럼 <부가대연>은 여러 방면에서 대학사목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연합회 회장의 부재로 협의 체제로 지내게 되었다. 단위대 중심 체제로의 변화를 위해 연합회의 전체 행사를 대폭 줄이고, “단위대 지원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그와 더불어 단위대에서는 <가톨릭 학생회>가 자발적으로 생겨나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시작한 [우니따스] 행사에 많은 회원이 참석하면서 <부가대연>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 5시기 (2005-2014)
 
 
2005년부터 <부가대연>은 기존의 수동적인 참여를 유도했던 형태를 벗어나 대학 청년부 지도 신부의 대학방문으로 적극적인 “교구와 단위대의 연계”를 꾀하였다. 2005년 <부가대연>에는 11개 대학, 약 203명의 학생이 소속되었으면 교구에서는 회원들의 신앙생활의 도움을 주고자 교구 내 신앙 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부가대연>은 연합회 회장을 뽑지 않고, “연합체제”에서 “지구체제”로 전환하여 {남부, 서부, 북부}의 세 지구로 나뉘었다. 지구별 회의 및 행사 기획, 주기적 전체 단위대 임원단 모임을 통해 정보 교류 및 단체 행사를 준비하였다. 2006년에는 부산가톨릭대, 경성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여대, 부산외대, 신라대, 울산대, 인제대 총 12개 단위대가 활동하였다. 
교구에서는 대학 청년부 지도 신부의 대학방문으로 드러난 열악한 단위대 회합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거룩한 독서와 함께하는 회합지』를 만들어서 주 1회 회합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도 신부의 캠퍼스 방문과 미사 집전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지도 수녀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각 대학교와 지역적으로 가까운 수도회나, 성당 또는 단위대 <가톨릭 학생회>의 지도 신부가 부임한 성당의 수도자들과 해당 수도자가 속한 수도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각 대학에 지도 수녀를 파견하여 주 1회 회합을 지도 수녀가 이끌어가기 시작하였다. 지도 수녀는 월보고서를 대학 청년부에 메일로 보내고,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대학의 현황을 파악하고, 활동을 도왔다. 당시 지도 수녀들과의 의견교류로 『거룩한 독서와 함께하는 회합지』가 학생들에게 어렵다는 여론이 모였고, 그 대안으로 2008년 3월부터 2개 대학을 선정하여 회합시간을 이용하여 「청년성서모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2008년에는 <부가대연> 뿐 아니라 한가대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부터 가톨릭 대학생 연합의 전국 단위 모임인 <한국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이하 한가대연)의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고, <부가대연>도 참석하였다. 
2009년 [부가대연 LT]에서는 공동비전을 세웠다. 2010년 1월 [정기총회]에서 단위대 가톨릭 학생회 회장 중에서 부가대연 회장, 부회장을 뽑아, 지구장이 부가대연 회장직을 겸임하지 않게 되었다. 2010년에는 <부가대연>에서 가톨릭 학생회가 함께하는 활동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신앙·흥미·성취감 3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많은 활동을 제공하고 단위대별로 스스로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단위대는 이를 바탕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천한 뒤 평가서를 제출하였다. 이 평가서를 통해 학기 또는 매년 최우수 활동 단위대 시상을 하였다. 
2014년은 ‘가톨릭 학생 운동 6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대교구에서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PAX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가톨릭 학생회를 위한 기도」, 「가톨릭 학생 선언문」, 「한가대연 로고」가 염수정 추기경의 인준을 받게 되었고, <한가대연>이 다시금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바) 6시기 (2015-현재)
 
 
<부가대연>은 2015년 <한가대연> ‘부의장 교구’가 되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고, 그동안 주춤해 왔던 <부가대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활동으로 [부가대연 체육대회], [신입생 환영회], [가을소풍](임원진 연수) 등 여러 가지로 새로운 사목적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춤했던 대학 사목의 활성화를 위해 가톨릭 학생회의 정신에 따라 “내적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 사회 복음화”를 중심으로 각 단위대의 연대와 모임을 가지고자 노력하였다. 
201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가대연 LT 및 정기총회]를 꾸준히 이어오면서 가톨릭 학생회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 
2017년 “단위대별 맞춤 사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단위대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동아리 홍보물의 제작, 회장단 워크숍 실시, SNS를 이용하여 소통 채널 개설, 단위대 보고서 작성”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이 시기에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 가톨릭 학생회가 신설되어 11개의 대학에서 가톨릭 학생회 활동이 이루어졌다. 
2018년에는 {남부, 서부, 북부}로 나누어져 있던 지구 개념이 모호해지고 지구체제의 활동이 사라짐으로써 회칙 개정을 통하여 지구장 개념이 사라졌다. 또한, 이 시기에 신라대학교의 가톨릭 학생회가 동아리 운영의 어려움으로 없어짐으로써 10개 대학이 활동하게 되었다.
2019년에는 <부가대연>이 <한가대연>의 ‘의장 교구’로 선출되어 [한가대연의 날]을 주최하였다. 이는 기존의 반복되던 행사를 탈피하고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사회문제를 고민함으로써 <가톨릭 학생회>의 정신을 다지는 데 이바지하였다. 
 
 
 
 
 
 
 

라. 청년부 
송승국 세례자요한 신부 청소년사목국 부국장

(1) 부산교구 청년연합회 연혁
 
<부산교구 청년연합회>(이하 청년연합회)는 1974년에 반송, 수정, 전포성당 등 몇몇 본당의 청년회가 자발적으로 모여 친교를 나누며 활동해 오던 것을 기반으로 시작된다. 당시 청년들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평신도 청년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한 교구 차원의 <청년연합회>가 구성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각 본당 청년회장을 중심으로 수차례 모임을 가지며 회칙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청년연합회>의 발족에 따른 제반을 준비하였다. 이로써 이듬해인 1975년 6월 15일, 전포성당에서 송기인(베드로) 초대 지도 신부를 중심으로 10개 본당에서 온 청년들이 함께 모여 <청년연합회>를 창립하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청년연합회>의 주보 성인으로 ‘성 프란치스코’를 세웠고, 초대 회장으로 고장석(문도라)이 선임되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청년연합회>는 창립 후 첫 번째 활동으로 삼랑진, 오륙도, 장림 농장의 나환자 마을에 봉사대를 파견하여 3박 4일 동안 ‘근로 봉사와 어린이 교리 지도’ 등을 실시하였다. ‘봉사활동’에 이어, 1975년 12월 4일에 데레사여고에서 [제1회 사랑의 축제]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삼랑진 나환자 마을에 나룻배를 기증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76년 4월 5일에는 <나환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 후원회>를 결성하였고,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1977년 2월에 처음으로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었다. <청년연합회>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축제]는 해마다 빠짐없이 실시하여 [제16회 사랑의 축제](1990. 11. 18.)까지 이어졌고, 매해 3월과 9월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청년연합회>는 1976년 6월,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각 본당의 청년 회원들 간의 우애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1회 교구장배 쟁탈 친선 배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해마다 6월 셋째 주에 [교구장배 쟁탈 친선 배구대회]를 가지며 1980년대 말까지 이어갔다. 
<청년연합회>는 1979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자신들과 또래 청년들의 신앙증진을 위해 주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으로 정기적인 ‘신앙 강연회’와 신앙의 생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더 나아가, <액숀>27 단체에 소속된 <청년연합회>는 1980년대에 들면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해나갔다. 
<청년연합회>의 1980년대 활동은 기존에 가져왔던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예) 장학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축제], 친교를 위한 [교구장배 쟁탈 친선 배구대회] 등)을 계속 이어갔다. 1980년대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청년연합회 평화학교]가 개설된 것이다. [청년연합회 평화학교]는 ‘세계성체대회’를 앞두고 “그리스도의 참 평화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나눔과 일치의 성사는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한 취지였다. [청년연합회 평화학교]는 199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청년연합회>의 1990년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각종 문화 활동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1991년 4월 7일에 부산교구 청년 문화 공동체 <터목>을 창단하여 첫 공연을 개최하였다. 또한 [청년 놀이 한마당]이 199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이어졌고, 1992년에 [제1회 청년 함께 부르는 노래 한마당]을 개최하여 이어지다가 1994년에는 [청년 축제 한마당]으로 명칭을 바꿔 이어나갔다. 또한, [Fiat 축제], [청년 성가제] 등 <청년연합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뤄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년연합회>는 신앙교육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였다. 곧, 2003년 6월 29일에 [제1차 청년전례학교]를 가졌고, [청년복음화학교]가 만들어져 18차까지 이루어졌다. [청년기도학교](2006년)는 기획은 하였으나 실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2007년에는 청년들이 말씀을 읽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 로고스>가 만들어졌다. 또한, 2001년부터 교구장 정명조(아우구스티노) 주교의 사목적 의지로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성서모임>(Arca)이 만들어져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년연합회>의 활동은 상반기에 회장단의 리더십 강화와 친목 도모를 위한 [청년회장단연수]에 주안점을 두었고, 2015년부터 하반기에는 부산교구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청년참행복축제]에 중심을 두었다. 그 외에 [세계청년대회], [아시아청년대회], [한국청년대회]를 통해 지역을 넘어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가져왔다. 더 나아가, 청년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청년전례학교]와 [청년기도학교]를 재건하였다. 교구에서는 청년들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7년 12월부터 청년들을 위한 월간지 『띠앗』이 발간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 부산교구 청년연합회 사목의 흐름
 
 
1975년 6월 15일, <부산교구 청년연합회>(이하 청년연합회)가 설립될 당시 그 목적은 “각 단위 본당 청년회 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해 평신도 사도직을 원활히 수행하여, 부산교구 및 각 본당의 발전에 기여 하는 것에 있다.”라고 정하였다. 이러한 설립 목적을 중심으로, <청년연합회>가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연합회>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사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두드러진 점이 드러나는데, 그러한 사목적 변화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이르는 길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표 2-라–1】부산교구 청년연합회 사목의 시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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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발적 움직임과 초석을 놓는 시기 (1974-1979)
 
 
<청년연합회>의 필요성은 설립 이전 해인 1974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부산교구 청년들은 1974년까지 본당에서 개별적인 청년회 활동을 해왔고, 그중 몇몇 본당 간의 교류를 가져온 수준이었다. 하지만 본당 간의 교류는 점점 확산되어 갔고, 개별 본당을 넘어 교구 차원까지 폭넓은 교류와 모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청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시작된 <청년연합회>는 송기인(베드로) 초대 지도 신부의 지도하에, 1975년 6월 15일에 전포성당에서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되었고, ‘성 프란치스코’를 주보 성인으로 세웠다. 창립 후 <청년연합회>의 첫 대외 활동은 나환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이었다. <청년연합회>가 첫 단추로 낀 나환자를 위한 봉사활동은 <청년연합회>가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이들을 먼저 생각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 사도직 단체’로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청년연합회>의 봉사활동은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축제]28로 이어졌고, 여기서 마련된 수익금은 전액 봉사활동으로 맺어진 나환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 <청년연합회>의 구성원들 간의 친교를 위한 [교구장배 쟁탈 친선 배구대회]도 개최되었다. 더 나아가,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익혀나가게 하기 위한 <부산 가톨릭 성서 성임>이 만들어졌고, 청년들이 신앙과 삶의 조화를 이루어가도록 [젊은이를 위한 사상 강좌]가 열렸으며, [교리경시대회]를 통해 교리의 중요성도 심어주었다. 
<청년연합회>는 설립 후부터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나갔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 청년 구성원들 간의 친교, 청년 사도직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이 <청년연합회>의 초석이라 하겠다.
 
(나) 청년 신앙단체로서 체계를 구축하는 시기 (1980-1989)
 
 
설립 초기부터 활발하게 움직였던 <청년연합회>는 1980년대 들면서 기존의 활동들을 다져가는 시간을 갖는다. 곧, [사랑의 축제]를 계속 이어가며 나환자 자녀들에게 해마다 빠짐없이 3월과 9월에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8월에는 나환자촌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청년연합회>의 역사 가운데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이 시기가 가장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청년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교구장배 쟁탈 친선 배구대회]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더 나아가, [젊은이를 위한 사상 강좌]와 [신앙 강연회]를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게 하고, 그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기존의 것을 잘 이어받아 체계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동시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도 있었다. [청년연합회 임원 연수]를 가지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으로 꼽히는 [청년연합회 평화학교]도 개설되었다. ‘세계성체대회’를 앞두고 개설된 평화학교는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평화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청년연합회 평화학교]는 199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다) 혈기왕성한 시기 (1990-1998)
 
 
<청년연합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통해 <청년연합회>가 대외적으로 가장 활기를 띤 시기이다. 부산교구는 청년 문화 공동체 <터목>을 창단하여 1991년 4월 7일에 첫 공연을 하였다. 또한 [청년 놀이 한마당], [가톨릭 청년 문화 행사], [청년 함께 부르는 노래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교구의 많은 청년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였다. 하지만 친교가 중심이 되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행사로 신앙 프로그램은 약화되어 갔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였는지 1990년대 말에는 청년 공동체의 활동 방향과 쇄신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 프로그램들’([청년 열린 마당], [FIAT 축제] 등)이 생겨났고, 문화활동보다는 ‘신앙 교육과 신앙강좌 프로그램’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라) 신앙의 성장을 다져가는 시기 (1999-2006)
 
 
<청년연합회>의 역사 가운데 ‘신앙 교육과 신앙에 관한 프로그램’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기이다. 2000년에는 “대희년의 기쁨이여”라는 주제로 [대희년 청년 복음화 산간학교]가 열렸다. 이는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신앙을 성찰하고 대희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려는 취지였다. 또한, 그동안 외적으로 활발했던 <청년연합회>가 내적인 신앙 성숙의 길로 가기 위한 결속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맥락 안에서, [청년전례학교]와 [청년기도학교]가 기획되었고, [청년복음화학교]가 개설되었다. 특별히 이 시기의 대표 프로그램인 [청년복음화학교]는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청년로고스>, <청년성서모임>(Arca) 가 만들어졌다. 더 나아가, [성지순례]와 [세계청년대회]에 참여하는 등 내·외적 활동들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중심이 된 시기이다.
 
(마)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의 시기 (2007-2014)
 
 
앞의 시기는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심포지엄이 열렸지만,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는 청년들 외 전반적인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 교구에서 주관하는 신앙 프로그램은 관심이 있거나 교육의 대상인 일부 청년들에게만 집중되다 보니 그 외의 청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곧, 처음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꾸르실료]가 있었지만, [청년회장단연수]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기에 몇몇 청년들만의 경험으로 그쳤다. 또한, 2007년부터 실시한 [청년 로고스]는 2015년까지 8년 동안 무려 49차에 걸쳐 모임을 했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었다.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은 좋았지만 연수 이후에 지속해서 이어지는 후속 작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참여 인원은 점점 줄어 갔다.
이처럼 교구 중심의 행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본당 청년회가 구심점이 되도록 청년회를 활성화하고자 2006년 10월부터 <하님아이>가 만들어졌다. 더 나아가, <하님아이>의 결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갈수록 청년 신자의 수가 감소하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교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점점 청년 사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진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부산교구 젊은 사제들을 중심으로, 마산과 대구교구 청년 담당 사제들이 ‘청년회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했다. 하지만 <하님아이>는 몇몇 열의가 있는 신부들에 의해 자신의 사목지에서 적용되었을 뿐 교구 차원에서 추진력 있게 확장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탄탄하게 구축된 <하님아이>의 체제는 청년들 간의 친교와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는 여전히 교구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본당으로 이어져 실제 본당에서 청년들이 구현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청년 사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거듭 겪어야 했다. 
 
(바) 성찰과 새로운 길을 찾는 시기 (2015-현재)
 
 
2015년부터 부산교구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청년참행복축제]가 생겨났다. [청년참행복축제]는 [부산가톨릭청년의날]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세계청년대회], [아시아청년대회], [한국청년대회]의 취지와 결을 같이 하면서도 부산교구 청년들만의 일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졌다. [청년참행복축제]는 해마다 주제를 달리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부산교구의 청년들이 다 함께 모이는 유일한 기회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똑같은 형식을 갖추더라도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좀 더 의미 있는 축제이어야 할 것이다.29 그래서 [청년참행복축제]가 일회성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긍정적인 효과가 본당으로 이어져 본당 청년들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청년연합회>의 역사 안에서 기획은 했으나 시행하지 못했던 [청년기도학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다. 하지만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청년들이 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청년연합회>의 역사 안에 시행되었으나 사라진 [청년전례학교]도 2018년부터 시행되어 2019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청년회 회원들은 대부분 청년미사의 전례를 담당하고 있기에 [청년전례학교]를 통해 전례에 대해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청년전례학교]는 청년미사의 전례를 담당하는 전례부장이나 그 외의 청년들이 전례에 대해 배워 양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새롭게 생겨난 또 다른 하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만을 위한 신앙잡지 『띠앗』이 발간된 것이다. 『띠앗』은 2017년 12월에 처음 발간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띠앗』은 청년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한 주에 한 번 기획 회의를 통해 월간지로 만들어지고 있다. 2019년까지는 2면 구성으로, 주로 ‘교리 중심의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4면으로 지면 구성을 개편하고, 부산교구 청년들의 주보 성인이신 ‘성 프란치스코의 삶과 영성을 중심 내용’으로 하여 그 삶을 본받고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나눔을 만들었고, 「사랑의 해」를 맞아 ‘사랑’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청년들에게 전하고 있다.

마. 법인(재단법인 부산가톨릭청소년회) 
이창수 본시아노 前) 법인((재)부산가톨릭청소년회) 사무국장

(1) 법인 설립 및 청소년수련원 수탁 준비 (1998-1999)
 
 
부산교구 청소년 사업의 미래를 위하여 <금곡 청소년수련원> 수탁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2000년대 ‘사회 복음화’의 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간접 선교’를 구체화하고 교육의 전문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설립을 준비하면서 교구 시설 등의 조사와 함께 교구 재산인 “감물, 태룡, 청수골” 등의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들도 함께 계획되었다. 그러나 당시 운영수탁금 등의 부족으로 수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공식적인 법인 주관 활동은 하지 않았고, <청소년 사목국>의 프로그램을 대외적인 ‘법인 프로그램’으로 홍보하기 위한 서류 작업을 하였다.
예) [아름다운세상](청소년 콘서트), [여름신앙학교](수련활동 캠프)
	【표 2-마-1】 ‘1998-1999년’ 법인 업무 동향 및 비고
	구분	내용
	업무동향	1998. 3.	법인 설립을 위한 안건 제의
	1998. 11.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설립 구비 서류 준비
	1999. 1.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
	1999. 2.	청소년법인 출범
	1999. 3.	청소년수련원 수탁 안건 발의
	1999. 12.	<금곡 청소년수련원> 수탁 추진
	비고	▪ <금곡 청소년수련원> 수탁 무산(예산 및 수탁비용 마련 불가) 
▪ 법인 담당 직원 없음


 

(2) 법인 유지 (2000-2004)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전체 관측캠프](장소 : 금련산 청소년수련원)를 제외하고 법인 주관 프로그램은 없었다. 향후 법인의 사업과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만 있었으며, 이 시기 법인을 담당하는 직원도 없었다. 
그리고 본당 주일학교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발급에 대한 요청이 다수 있어, “법인(‘청소년 단체장’)의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을 해 주기 시작하였고, 일부 학교에서는 활동 인증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2001년 말 외부 <사단법인 부산시청소년단체협의회>가 등록되어 법인이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
 
	【표 2-마-2】 ‘2000-2004년’ 법인 업무 동향 및 비고
	구분	내용
	업무동향	2001. 5.	[아름다운 세상] 주관
	2001. 8.	[전체 관측캠프] 주관
	2002. 1.	법인 사업을 위하여 <청소년 사목국> 업무를 법인 프로그램으로 문서화
예) [여름캠프](청소년 축제), [교리교사의날](지도자의날), 
[고등부 성가제], [선택주말], [리더쉽트레이닝] 등

	2002. 4.	<부산시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
	2002. 4.	자체「자원봉사 확인서」양식 제작
	2003. 1.	<푸른나무교육관> 개관 준비
	비고	▪ 2000-2004년까지 법인 자체 사업이 없음

 

(3) 교육 및 공공기관 업무 연계, 법인 자체 사업의 시작 (2005-2008)
 
 
(가) 법인 주관 프로그램의 시작
 
 
2004년까지 법인 자체 활동이 없었으나, 2005년 법인 담당 직원이 채용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청년부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혼인강좌]를 법인 자체 프로그램으로 흡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법인의 자체 활동이 시작되었다. 
직원 채용 당시 「부산시 공모사업」을 <청소년 사목국> 직원의 신청으로 선정되었으나, <청소년 사목국> 예산투입(부산시 부담 50%, 자체 부담 50%)이 불가함에 따라 취소하게 되었다. 이후 법인은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하 부산시 교육청)의 「청소년 교육 사업」에 관심을 두어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에 나섰다.
 
그 해 부산시 교육청에서 ‘주5일 수업제’를 겨냥하여 [토요배움터]를 시작하였는데 법인도 이 사업을 <푸른나무교육관>에서 개설하였고, 프로그램 실비에 따른 참가비로 본당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집·운영하였다. 
토요 프로그램은 “[신나는 드럼 배우기], [예쁜 글씨 POP], [신세대 댄스 배우기], [캘리그라피], [청소년 밴드]”등을 실시하였고, 2007년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토요 배움터 우수기관」으로 엠블럼을 수여 받았다.
 
2006년에는 특별 사업으로 [한국, 일본, 캄보디아 국제교류]를 실시하였으며 한국(5명 : 인제대학생 2명, 바오누리 2명, 직원 1명)과 일본(Second hand)의 약 10명의 인원이 캄보디아의 ‘고아원, 빈민촌, 직업소개소’를 방문하고 ‘심포지엄’ 형식으로 3개국 학생들이 교류하였다.
 
2006년 말 법인 자체 프로그램으로 [부산교구 부모교육]을 기획하여 사전 조사와 강사 섭외(김은숙 수녀)를 거쳐 2007년부터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부산, 울산 2개 지역을 나눠 연간 총 3차씩 진행하여 약 1,500명의 부모가 참가하였고, 성황리에 교육이 끝났다. 또한 「국가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인터넷중독 무료강좌](체신청 현) 우정청)를 개설하였다.
 
(나) 대외 청소년 인증 단체 등록
 
 
2007년 이전부터 본당에서 주일학교 봉사활동 인증에 대해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시 교육청에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부산시 교육청 「봉사활동 유관기관」으로 업무 협약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법인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서 자체 발급(수기)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법인이 부산에서 사회적 단체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산시청소년단체협의회>에 ‘이사’로 등록하여 부산시에서 청소년 단체로서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다) [여름 캠프 바다야]의 기획 및 실시
 
 
2007년 초 <푸른나무교육관>의 하계 대관과 원활한 교육관 운영을 위하여 법인의 주관으로 [여름 캠프 바다야]를 준비하게 되었고, ‘광안리 해양체험’과 ‘교육관 실내활동’으로 구성된 1박 2일 캠프가 시작되었다. 2007년 8회(12개 단체), 2008년 15회(18개 단체), 2009년 16회(17개 단체), 2010년 15회(15개 단체), 2011년 6회(11개 단체) 등 [바다야]의 프로그램은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었다. 
 
2012년부터 여름캠프 기간에 <청소년 사목국>의 [CUM 캠프]가 개설이 되어 메인 프로그램으로 접수를 시작하였다. 기존의 [바다야]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에 바다야 캠프를 진행해왔던 초기 방법에서 회차를 정하여 접수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더불어 기존에 [바다야] 프로그램에 참여한 약 60개의 본당이 체험 등이 중복적인 것의 이유로 참여가 줄게 되면서, 자연스레 [바다야] 프로그램은 쇠퇴기를 맞게 되었다. 
 
2007년부터 법인은 교육관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바다야] 프로그램 다음으로 2008년부터 [푸른나무 상설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주일학교 교리교사들을 주 표적으로 당시 유행하였던 “[동영상 편집], [POP 자격증], [소창 율동반]”을 최초 개설하였고, “[폼아트], [풍선아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반]” 등이 진행되었다. 법인은 “주일학교 교리교사, 부모, 청소년 관련 지도자 교육”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표 2-마-3】 ‘2000-2004년’ 법인 업무 동향 및 비고-1
	구분	내용
	업무동향	2005. 1.	부산교구 [혼인강좌] 운영(강사 : Fr.임형락)
	2005. 4.	법인 담당 직원 채용
	2005. 5.	「부산시 공모사업」 선정(사업비 예산 집행 불가로 취소)
	2005. 8.	부산교구 [혼인강좌] 운영(강사 : 이창수)
	2005. 10.	「부산광역시 토요배움터 사업 설명회」참가(사업 준비)
	2006. 3.	「부산광역시 토요배움터」 자체 실시
	2006. 8.	[한국, 일본, 캄보디아 국제교류]
	2007. 2.	법인 주관 부산, 울산 [부모교육] 실시
(강사 : Sr. 김은숙, 수강 : 1,500명)

	2007. 4.	법인 주관(공모) [인터넷중독 무료강좌]
	2007. 4.	「부산광역시 봉사활동 “터전” 기관」 인증(인증서 발급 기관 등록)
	2007. 6.	법인 주관 [바다야] 제1차 프로그램 시행
	2007. 11.	「부산광역시 토요배움터 우수기관」 선정
	2008. 3.	법인 주관 [푸른나무 상설 프로그램] 주관
	2008. 4.	[도미노 자격 연수] 참가
	2008. 5.	전국 법인 연합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참가 회의 및 참여
	비고	▪ 법인 담당 직원 채용
▪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업무 연계 시작 - 우수기관 표창
▪ 「부산광역시 교육청 봉사활동 기관」인가
▪ 법인 자체 여름 프로그램 개발[바다야] 및 실시 
▪ 법인 자체 [상설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자격증 취득)
▪ 국가 청소년 행사 참여(전국 법인 모임 활성화)


 

(4) 진행 사업 안정화 및 다각화, 스카우트 운영을 위한 준비 (2009-2014)
 
 
(가) 법인 활성화의 기간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법인의 가장 활발하고 대사회적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다. [바다야] 프로그램은 여름 방학 기간 전체 예약이 되었을 만큼 인기가 높았고, <가톨릭스카우트>의 시작, 「봉사활동 국가 시스템 연계 단체」로 승인, 「국제 성취포상제 운영기관」등록, 「부산시 공모사업」선정, 「부산시 교육청 사업」선정 등 안팎으로 활동이 많은 시기였다.
 
(나) 가톨릭스카우트의 <푸른나무대> 발대
 
 
2009년 6월 부산가톨릭스카우트 직할대로 <푸른나무대>가 발대 되었다. 가톨릭 신앙과 체계적인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접목한 가톨릭스카우트는 1998년 김해 <예암대>를 시작으로 부산에 첫발을 내디뎠고, 부산교구 청소년(초,중,고)을 위하여 부산교구 안에 거점을 만들기 위하여 법인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매해 조금씩 성장한 <푸른나무대>는 2020년 약 80명의 대원과 약 20명의 지도자가 등록되었고, 장소적 제약으로 인하여 신입 회원은 선착순으로 제한하여 받고 있으며, 대원의 입대 자격은 부모가 지도자 교육을 받는 것부터 시작된다. <푸른나무대>가 현재까지 성장하는 이유를 보면 주일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스카우트 집회 및 자연권 야외활동, 그리고 또래와의 만남” 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학년마다 “체계화된 교수 계획, 보상제도”가 대원들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대원 입대 시 부모들의 지도자 교육이 필수이므로 이를 통해 “스카우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고, 스카우트를 경험하면서 내 아이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간접적으로나마 눈앞에 그려진다.”라는 것이다. 2020년 발대한 지 11년이 된 지금 국내 단일 활동 대(Troop) 중에 거의 유일하게 대원수가 증가 중이다.
 
(다) 국가 행사의 참여와 「청소년 성취포상제」의 시작
 
 
법인의 사업 영역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이동되면서 타 교구 법인과 연 2회 회의를 통해 각 교구 법인에서 실시하거나 국가사업 동참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가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의 참여, 두 번째가 「국제 성취포상제」다. 
“청소년 박람회”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청소년 단체, 관련 업체, 학교, 동아리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 정보들을 나누는 청소년 최대 행사이다. 전국 청소년법인은 청소년 박람회 참여를 통해 현재의 청소년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현주소를 알게 되는 자리가 되었다. 
 
「청소년 성취포상제」(이하 「포상제」)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단계별 과제의 성취와 이에 대해 포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가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운영하였고, 참여 청소년의 확대를 위하여 가톨릭 청소년법인들과 연계하여 포상제 사무국을 열게 되었다. 이후 7개(부산, 서울, 마산, 대전, 대구, 청주, 수원) 가톨릭 청소년법인들의「중앙 사무국 운영 협약」이 이루어졌다. 사무국 운영을 통해 각 교구에서 [포상제 담당관 교육과 연수]가 진행되었고 부산에서도 약 10개 본당과 사제, 수도자가 참여한 [담당관 자격 연수]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포상제 시스템이 한 명의 지도자가 소수의 청소년(2명)만 담당으로 활동할 수 없었고, 담당 청소년의 ‘활동 확인과 활동 내용 기재 작업’ 등 시스템상으로 포상 담당관의 업무가 상당하여 부산에서는 3년간 기관 자격만 유지한 후 운영을 철회하게 되었다. 타 교구에서도 이미 기관철회를 하거나 포상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나 전체적인 활동은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다.
 
(라) 청소년 단체의 「봉사활동 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기관」은 공공기관이나 복지단체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타 교구에서도 인증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았으나, 부산교구에서 처음으로 법인을 청소년 단체로 등록하여 인증서 발급 업무를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봉사활동 동아리>를 발대하여 본당에서 지도자와 학생들의 활동도 인증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동아리 발대를 통해 약 20개의 본당의 가입이 이루어졌고, 매해 200명 이상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활동 인증을 받게 되었다. 부산의 동아리 등록 사례가 자료가 되어 타 교구 주일학교 봉사활동 인증에 대한 방법에 도움이 되었다.
2018년까지는 본당에 동아리 신청기한을 두어 ‘기수 운영’을 하며 <동아리 8기>까지 발대 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본당 신청기한을 없애고 ‘상시 신청’으로 변경하여 9기 발대는 하지 않고 운영하였다.
	【표 2-마-4】 ‘2009-2014년’ 법인 업무 동향 및 비고
	구분	내용
	업무동향	2009	가톨릭스카우트 <푸른나무대> 발대
[바다야] 프로그램 최대 활성화(방학 기간 전체 예약)

	2010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약
(청소년 자원봉사 터전, 동아리 인증)
국가 청소년 행사 운영 참가
법인 [상설 프로그램] 연 14차 진행

	2011	<청소년 봉사활동 동아리 1기> 발대(본당 시스템과 연계)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 운영기관」등록

	2012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 지원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본당 지원 시작(본당 [담당관 연수] 실시)

	2013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선정([청소년 숲‘愛’ 빠지다])
청소년 사목국 프로그램 법인 프로그램으로 인증

	2014	「부산가톨릭대학교 봉사활동 교류 협약」
<청소년 상담센터> 개소(부산광역시 교육청 지원사업 선정)
<푸른나무 가톨릭스카우트> 확대
[토요 배움터] 밴드 결성(부산광역시 청소년 축제 참가)

	비고	▪ <푸른나무 가톨릭스카우트> 발대(법인 소속 단체 운영)
- 지도자와 대원의 회원 수 증가
▪ 법인이「부산광역시 교육청 청소년 유관기관」으로 입지 다짐
- 법인 대외 사업 발판 마련 
▪ 청소년 봉사활동 영역 확대
- 전국 법인 최초 <봉사활동 동아리> 등록 
- 본당 활동이 봉사활동으로 인증 가능
▪ 법인이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활동연계 자리매김
▪ 전국 청소년법인 업무 협조
- 국가사업 전국 연계성 확인
▪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첫 실시
▪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원사업」 첫 실시(<청소년 상담센터>)
- 일반 학교 대상 프로그램 진행


 
 
 
 

(5) <양산 청소년야영장> 운영 계획, 스카우트 확대(<푸른나무대> 전국 최대 인원등록)
 
 
(가) 「국가보조금 사업」 가능 여부 확인 및 <양산 청소년야영장> 준비
 
 
2015년 부산광역시에서 공고한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프로그램이 선정되면서 공모사업 기획 여부에 긍정적인 면을 확인하게 되었다. 총 4회에 걸친 공모사업 프로그램 신청은 모두 선정이 되었으며 한 번의 자진 철회를 제외하고 세 번의 사업 활동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공모사업의 기획은 가능하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법인의 ‘인적, 물적 자원’이 한정적이기에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기획만 기획할 수 있었다. 이는 ‘국고 보조금 회계의 출납 관리, 현장 프로그램 지도 관리’ 등 “준비-실행-정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서 대부분 소화해야 했고, 보조금 예산 지출(자체 부담 50%) 등이 법인에 부담되는 등 제한적인 사업을 기획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 공모사업은 법인의 미래 공공사업 및 규모가 큰 공모사업을 위한 준비 사업으로 법인의 공신력을 쌓는 것이기도 하다. 
 
(나) <감물 청소년수련원>의 증여, <양산 청소년야영장> 운영 준비
 
 
법인의 자산이었던 <감물분교>(현) 감물생태학습관)를 교구에서 사용키로 하여 법인에서 유지재단으로 증여되었고, 법인의 재산 복구를 위해 <양산 청소년야영장>이 유지재단에서 법인으로 운영권이 넘어왔다. <양산 청소년야영장>은 양산시의 도시계획 지구로 ‘청소년수련시설’로만 등록이 가능하였고, 재산의 이동으로 법인으로 운영권이 주어졌을 당시 해당 재산은 내·외부적으로 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2016년부터 <양산 청소년야영장> 운영을 위한 시설 계획을 하여 2017년부터 기본 시설의 설치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시설은 사용자들이 편하게 쓰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더구나 ‘청소년수련시설’은「여가부」,「양산시」,「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의 관리와 『청소년 관련 법령』들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원활히 운영하기에는 시설 투자와 인력 증원이 걸림돌이 되었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직원과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여 현재까지는 시설 대관의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다.
 
	【표 2-마-5】 ‘2015-2019년’ 법인 업무 동향 및 비고
	구분	내용
	업무동향	2015	「부산광역시 공모사업」실시([자연 愛])
[레크리에이션 연수](행사 내 법인 프로그램 삽입)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지자체 국가 지원금(봉사활동 부분)
- 본당 활동 지원

	2016	<양산 청소년야영장> 운영 준비(운영 계획 수립) 
- 공사 계약, 야영 장비 준비, 운영 방법 보완 
본당 봉사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
- 기념품 및 이벤트 프로그램 진행

	2017	법인 자체 [도미노 연수]
여름 캠프 [바다야] 마지막 시행(자체 프로그램 및 야영 프로그램 전환)
<양산 청소년야영장> 운영 준비 및 공사
- 건축 및 안전 관련 허가 및 신고 
<푸른나무대> 지도자 양성(회원 수 증가에 따른 대책 운영)
<삼랑진 안드레아 영성관> 운영 준비

	2018	「부산광역시 공모사업」선정([똑똑! 안녕하신가요?])
<푸른나무대> 회원 증가에 따른 운영 
- 지도자 교육(월별 교육, 주 단위 회의, 연수 등)
- 대원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 확장(대외 프로그램 및 야영 증가) 
- 부산스카우트협의회 연수 담당
법인 재산 변경(감물↔양산) 
<양산 청소년야영장> 추가 공사에 따른 허가 관련 업무 등
<양산 청소년야영장>
- [여름 캠프] 외주 업체(“포커스에듀”) 시범 진행(2018년만 실시)
<삼랑진 안드레아 영성관> 보수 및 주변 정리
- 스카우트 협의회 시설 협조 및 보수
- 내·외 물품 정리 및 운영시설 공사 제공

	2019	<푸른나무대> 전국 개별 단위대 최고 인원 달성
<삼랑진 안드레아 영성관> 내·외부 공사 실시
<양산 청소년야영장> 국가 점검 관련 보완, 홍보 관련 업무(영상 및 사진)
- 안전 관련 보고서 서류 일체 제작 및 제출
- 식목 및 장비 보완, 보수(방수공사 등)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인증 준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립 준비(예산 및 인원 부족으로 무산)

	비고	▪ <양산 청소년야영장> 운영 시작(허가 및 추가 공사 관련 업무) 
▪ 법인 자체 사업 및 공모사업 진행에 따른 제반 업무 확인(비용 및 인원)
▪ <삼랑진 안드레아 영성관> 부분 운영 시작 및 보수 공사
▪ <푸른나무대> 전국 최대 (가톨릭)단위대로 성장(10주년)
- 회원 수 증가로 따른 프로그램 기획 및 주중, 주말 활동



1 임유경,『대학과 광장의 탄생』,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1960년대, 창비, 2016, 데모의 시대, 변혁의 주역. 

2 허은, 『유신시대 학교와 학생의 일상사』,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1970년대, 창비, 2016.

3 이혁규, 『한국의 교육 생태계』, Epub, RIDI 북스 2015, 145p: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듣지 않는 것이 문제로 인식되고 공론화된 것은 1999년이다.”; 같은 책, 151p: “따라서 교실의 수업 태도가 이완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를 정확히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교 붕괴하는 말이 담론으로 등장할 즈음에는 그것이 하나의 객관적 현실로 다루어질 정도로 분명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1단계 : 소명의식 교육, 2단계 : 실무중심 교육, 3단계 : 지구별 교리지식 교육, 4단계 : 성경필사

5 최샛별, 『한국의 세대 연대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Epub, 리디북스 2018, 125p. 

6 위의 책, 165p.

7 최샛별, 『한국의 세대 연대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Epub, 리디북스 2018, 173p.

8 https://www.youtube.com/watch?v=mr7GneE16jg&list=PLrHb1FVRFtXUXbhgpwGsclcu_nqN6x37M

9 19세기 말 전 세계가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행 안에서 청소년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착취당하고 사회의 악영향을 받는 시기의 상황에서 성 요한 보스코는 청소년을 단지 교리 지식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로 인식하며 영성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사목의 목적으로 삼았다. 다양한 활동과 오락(스포츠, 음악, 연극, 소풍 등)과 함께 신앙생활(미사, 성사, 피정, 기도, 교리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신앙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동반하였다. 이는 곧 친교의 공동체 안에서 전인적,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반하는 사목적 사랑의 청소년 사목이다.

10 20세기 초 벨기에의 조셉 카르딘(Joseph Cardijn) 추기경은 노동자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청소년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자기 삶 안에서 직접 실천하는 사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데 사목활동의 목적을 두었다. 카르딘 추기경은 ‘가톨릭 노동 청년회를 창설하며 조직적 활동을 전개했고 국제 연합까지 결성되며 청소년의 주체성과 사도성을 더욱 강조하며 사도적 중심의 청소년 사목의 흐름을 이루어 냈다.

11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사목적 노력을 통합하여 청소년 사도직과 함께 성 요한 보스코의 사목적 사랑의 청소년 사목의 의도를 이어나갔다. 교황 바오로 6세는 현대의 복음 선교에서 교회의 사명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화임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청소년 대상의 교리교육, 요한 보스코의 사목적 사랑과 배려, 카르딘 추기경의 청소년의 주체성과 사도성의 흐름을 통합하여 복음화 개념을 이야기하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청소년이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에 청소년 사목의 비전을 두고, 복음화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있어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2 1932년에서 1939년까지 재임하신 교황 비오 11세께서 당시 학생 대표들에게 세계 평화를 호소하면서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팍스 로마나(Pax Romana)’다라고 말씀하신 데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말하는 ‘팍스 로마나’란 말씀은 로마제국이 힘을 바탕으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유럽의 민족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시켜 이룩한 평화를 이룬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팍스 로마나에 담긴 의미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 사상을 토대로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자는 뜻을 담고 있다. Cell은 CELL은 필리핀에서 팍스 로마나 운동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던 것을 1960년 필리핀 세계대회에 파견된 대표단에 의해 도입되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부산교구에서는 우리 교구 실정에 맞게 고안 수정되었다. CELL은 ‘세포’란 뜻으로 가톨릭 학생 운동의 기본적인 활동 단위의 회합을 말한다. 이 회합에서 먼저 엘리트를 양성하여 그들로부터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 학생 사도직을 수행할 사도를 분열하여 나간다는 뜻에서 Cell테크닉이라 이름 붙이게 되었다. (천주교 부산교구 교육국, Cell 회합 교본(1986.2.16.~1986.12.21 C해), 천주교 부산교구 교육국 1986, p7-9.)

13 중등부 주일학교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티기]는 기본적으로 본당 차원의 교리교육을 우선시하되 학생 수의 감소, 교리교사의 수와 자질의 하락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지구 차원의 교육으로 심화시키고자 의도되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또래 집단을 형성시켜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교리 교수법의 시도이다.

14 한국 교회에서 가톨릭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교육의 두 기둥이 되었던 곳은 가정과 주일학교였다. 가정은 자녀 세대에 교리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육 장소였다. 1931년 전조선주교회의 의결 사항에 따르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중요시하였고 이를 소홀할 경우 부모가 성사를 받을 수 없게 할 정도였다. 신앙교육의 중요한 또 하나의 자리는 본당 주일학교였다. 1920년대 한국 교회에 회장 제도가 정착되면서 주일학교의 전신과 같은 형태로 본당 교리학교가 자리 잡았고, 청소년들은 어른과 같은 교재로 교리지식을 전달받고 경문을 암송하였다. 1930년대에는 각 본당에 주일학교 형태에 안착되었고 1932년에 『어린이 문답』이라는 교재가 출판되었으며, 주일학교 구조를 바탕으로 교리지식 학습 및 암송 위주의 문답식 교리교육이 이루어졌다.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제23차 학술회의 자료집』, 황종렬 “한국교회청소년복음화의 어제와 오늘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와 교구 활동을 주심으로”,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5, p14-15; 2019 청소년사목 심포지엄 2차 청소년사목의 현실과 방향, 조재연, 한국 천주교회의 새로운 복음화, p17-19 참조.)

15 한국교회에서 1945년 해방 이후 그리고 1950년 6·25전쟁을 겪고 국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열망으로 교회 안에서의 청년 신자들은 교회 내 봉사뿐 아니라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는 <가톨릭 학생회>로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내 대학 및 중고등학교의 학생 수 증가로 인해 가톨릭 학생회의 회원 수도 몇 배로 늘어나게 되어 중고등학생 학생회 조직이 분리하게 된다.

16 2003년에 중학생들에게도 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청소년 성가제로 이어진다.

17 점차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문제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함께 성가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 2009년도에 청소년 신앙축제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3년 주기로 교구차원의 행사를 하였고 나머지 두 해는 각 지구에서 신앙축제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신앙축제는 성가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부스체험 및 콘테스트, 영상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게 된다. 

18 1974년에 교리교육 학습 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교사 자신의 신앙생활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교구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주일학교 교사 연합회가 설립되었다. 1975년부터 교사를 대상으로 월교육이 이루어졌고,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레크레이션, 교과 진도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1980년에는 교리교수법, 아동심리학, 시청각 교재를 활용한 교리 등 전문적인 접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19 1970년대 3지구로 나누어져서 중앙성당, 동래성당, 전포성당을 거점 본당으로 고등부를 대상으로 한 Cell 교본 연구 시간이 이루어졌다. 

20 고등부 하계 피정을 지구별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으며 지구별로 십대의 크리스챤 생활, 사랑의 대화, 침묵 속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여 신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21 교리 경시대회는 이때부터 매해 열리며 1981년 3회 교리경시대회에서는 26개 본당 333명이 참가하였고 1987년에는 부산교구 내 62개 전 본당에서 일제히 개최되며. 초등부 8,417명, 중등부 2,177명이 원서를 접수하였고 이 중 80%가 참여하였다.

22 중등부 교리교과서 “학생교리”는 학년별 3권, 교사용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중등부 1학년은 구약을 중심으로 한 성경해설, 중등부 2학년은 삼위일체의 교리, 성경 해설 등 교의적 측면, 중등부 3학년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반 교회사 및 한국 천주교회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부의 경우 CELL 시스템에 맞춰 전례력을 바탕으로 한 성경공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23 1977년 ‘현대세계에 있어서의 교리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5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영향과 더불어 한국에서 최초로 부산교구에서 공의회를 실시하였고 어린이, 청소년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소년을 위하여 교구 사목국에서 교육국을 따로 신설하게 되었다.

24 부산교구 내 지구가 1988년 3개의 지구에서 6개의 지구로 재편이 되고 1992년도 6개의 지구에서 8개의 지구로 재편이 되게 된다. 이어 1996년에 10개의 지구로 재편이 되고 2013년에 14개의 지구로 재편이 되었다가 14개의 지구에서 2019년 10개의 지구로 다시 재편된다.

25 1982년에 대학청년부와 함께 학술대회와 성가 경연대회, 연극제로 구성하여 학생 신앙대회를 개최하였다. 젊은 가톨릭 학생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신앙의 쇄신과 형제적 우애를 이룸으로써 젊음을 마음껏 발산케 하고, 나아가 젊은 가톨릭 학생들에게 교회가 희망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6 - 취소선이 쳐진 이름은 과거에 사용되었다가 사라진 CELL 이름.

27 1980년 8월에 교구 인준을 받았다. 여기에 소속된 단체는 의사회, 간호원회, 교수회, 법조회, 주일학교연합회, 약사회, 청년연합회, 대학생연합회 등이다.

28 1975년 12월 4일 제1회로 시작한 <사랑의 축제>는 1990년 11월 18일 제16회까지 무려 15년 동안 지속되었다.

29 떼제 공동체의 “젊은이 주가”처럼 아침, 점심, 저녁의 세 번의 기도와 그 외 심포지엄 형식의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축제의 형태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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